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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ynamic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kinetic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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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tic art, which is expression art emerged in the early 20th century, 

has been developed as a trend of contemporary art called Kineticism, 

escaping from formative art expressing movement. 

Kineticism has been extended to the meaning that focuses on 

delivering the effects and their messages using virtual media with 

various and complex advanced technology out of visualizing early 

machinery movement.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researcher's 

work production with its analysis.  The researcher implemented the 

actual mechanical movement of low speed reduction motor accompanying 

shadow by connecting crankshaft of engine shape with linkage using 

electric power and reinterpreted contemporary social phenomen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how social phenomenon could be 

sympathized with the audience through physical expression of actual 

kinetic elements using kinetic media made by the researcher.  In 

addition, the researcher combine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rotary 

movement with shadow, light and sound and extended the space of kinetic 



- viii -

area. 

This study aims to reestablish and organize several mechanical 

factors shown in the process of manual work production and utilize 

kinetic expressions actively. It also combined kinetic art which 

has been declined due to the development of new media digital art 

using computer  with modern mechanical mechanism, extended analog 

expression space through actual movement and examined interaction 

with the viewers.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of concept of kinetic expression 

factors through philosophical and art historical approach of 

discourse on kinetic expression elements and tried to reveal the 

formative meaning of contemporary phenomenon.  It tried to 

establish distinction of philosophical background of the 

researcher's work from existing works and consolidat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researcher's works. For this,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how are actual kinetic expression elements discussed 

from art historical aspect?

Second, what is the meaning of expressing contemporary art with 

the works using kinetic expression elements?

Third, how is the research of kinetic expression elements in the 

researcher's works materialized and extended?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with the above three questions.  

Chapter 2 of this paper examin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kinetic art through theoretical investigation of kinetic 

factors. Chapter 3, Section 1 discussed how art has been changed 

through the fusion with technology and according to the change of 

period.  Chapter 3, Sec. 2 selected and analyzed the works of 

artists home and abroad who have showed the space expansion 

combining kinetic movements. 

Chapter 4 analyzed the researcher's works based on the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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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4

Chapter 4, Section 1 analyze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line 

structure based on background of work creation and its materials 

and techniques.  Chapter 4, Section 2 analyzed the process of work 

production and works. 

Chapter 4, Section 3 analyzed experimental space extended on the 

basis of the combination of actual kinetic factors and 

non-materials shown in the researcher's works.  This paper will be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d discourse on non-material kinetic 

expression factors and material kinetic expression factors from art 

historical aspect.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explored 

visual-perceptual space to make communication with the viewers 

possible as a result of researcher's subjective reinterpretation of 

the phenomenon of contemporary world out of early experimental 

works expressing mere movements and further it was the results of 

extended space by the combination of shadow and sound.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of kinetic expression factors of movement 

through art historical approach and as a result of analyzing 

internal and external cases which extended space using kinetic 

expression factors, it was found that kinetic expression factors 

will be researched widely through the fusion with technology art 

and will be extended and applied to a variety of aspects including 

architecture as well as art, culture,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significant as a part of academic research to explore 

formative and kinetic factors through material properties of pure 

materials in the changes of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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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예술은 직간접적으로 그 시대의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다.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미술은 필연적으로 과학기술과 융합하는 양상을 띠면서 더욱 확대

되고 있다. 1784년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처음 있었다. 이후 한 세기를 넘긴 1870년에는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또 다시 한 세기를 지나 1969년 

인터넷이 출현해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와 자동생산 시스템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든 현재,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

학 등 또 다른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키네틱 아트

(Kinetic Art)는 20세기 초에 나타난 표현예술로 대두된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움직임을 표현하는 조형예술에서 키네티시즘(Kineticism)

이라는 현대미술의 한 사조로 발전했다. 현재 키네티시즘(Kineticism)은 

초창기 기계장치의 움직임을 중점으로 시각화했던 특징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첨단기술의 발달과 함께 가상매체를 활용한 효과와 그 메시지 전달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까지 더욱 확장됐다. 키네틱 아트는 생명이 없는 물리적 

재료들을 결합해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움직임을 표현

함으로써 스스로 움직이거나 관객이 작품을 움직이게 하는 인터랙티브

(Interactive)한 조형물의 성격까지 포함 한다. 동적인 움직임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낳고 그 변화는 정지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 새롭게 

보이게 한다. 사실 멈춰있는 것도 보는 이의 상상 속에서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또한 작품을 시시때때로 움직이게 만든다면 보는 이에게 처음부터 

강한 시지각적 이미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작품 감상자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대신 빠른 시간 안에 강한 전달력을 발휘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유년시절 동네 방앗간의 기계나 자동차, 중장비 등 움직이는 기계

장치에 관심을 갖고 그 장치들이 움직임과 소리를 통해 생산적 활동을 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대학 미술학부에 진학해서는 다양한 재료와 조형성 

그리고 현대미술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 등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조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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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성이라는 특징에서 벗어난, 움직이는 동적인 형태라는 관점에 관심을 

가졌다. 단순한 부동성의 조각 형태에서 벗어나고, 기존 공장기계장치의 

생산적 역할도 아닌, 내재한 어떤 무한한 힘을 정적으로 보여주는, 관람자

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공간으로서 형태에 특히 관심이 생겼다.   

이후 대학원 재학 중 관심을 가진 장르는 키네틱아트다. 지난 1995년 처음 

개최된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의 다양한 장르 현대미술을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비엔날레에 출품된 작품들은 사진을 포함한 비디오와 

미디어 아트의 비중이 높다. 그런 가운데 연구자는 모니터 상에 보이는 

평면적 형상 메시지에 실제 동적인 움직임을 추가하는 작업을 통해 관객의 

흥미를 높이고 소통 면에서 더 효과적인 작품에 대해 고민했다. 모니터 혹은 

스크린을 통해 보이는 평면적인 허상 이미지 작품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조각은 관객이 제3자인 관찰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품을 움직이는 일부분이 됨으로써 질감이나 조형적 형태, 재료의 특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자가 미술과 

기계 공학적인 부분을 융합한 키네틱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기계적인 이론 지식이 부족하고 대부분 주문제작을 해야 하는 

경제적 한계성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키네틱 작품은 여러 제반 요건의 

제약으로 인하여 키네틱 작가들은 미디어 작가들에 비해 현재도 극히 소수가 

활동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동시대 사회 이슈나 현상을 

작품화해 관객들에게 쉽게 의미를 전달하는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고찰한 

뒤,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조형적 특성을 해석하고자 한다. 키네틱 아트 

매체를 활용한 연구자 작품관련 논문으로 김철민「오브제를 이용한 키네틱 

아트연구」외 5편이 있다. 기존 논문 연구자의 전시작품 연구 논문은 대부분 

작품분석이 결과위주에 초점을 맞춘 분석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제작과정에 

관한 부분이 다소 미흡하게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작품분석과 제작과정에 관한 부분도 분석하고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다음 2절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위한 연구 내용 및 방법론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실제적 움직임과 비 물질적 요소(그림자, 소리빛)의 

결합을 통해 부여된 시간성과 공간성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 연구자 본인의 작품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이론적 특성을 정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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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셋째, 기계적 메카니즘의 동적 표현요소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창작활동에 접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연구자는 키네틱아트와 첨단기술의 융합과 더불어 건축, 공공미술로

의 확대를 적극적 수용하고자 한다. 

그 동안 논의된 주제들과 관련하여 ‘키네틱아트’검색어 조회 결과 국회

도서관에 등재된 학위논문은 2018년 현재 50여 편이 있다. 선행연구 분류결과  

키네틱 매체를 작품에 도입한 작가론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된 논문의 주제별 특징은 다양한 첨단매체와 결합한 키네틱

아트의 활용에 관련된 논문과 관람자와의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를 다룬 

논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입체작품에서 움직임의 요소가 미술사적, 철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둘째, 키네틱아트와  테크놀로지 아트의 융합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연구자 본인의 작품에서 동적 표현요소의 탐구가 어떤 방식으로 확장

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 및 연구의 

필요성, 연구내용 및 방법을 밝힘으로써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움직임의 근원인 바퀴의 기원을 시작으로 미술사에서 키네틱

아트의 태동과 전개과정을 살피고,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약 100년 동안 

키네틱아트의 변천사와 그에 따른 예술 동향을 고찰한다. 1950~196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형성된 정치·문화적 맥락과 키네틱 예술가들의 작품을 분석

하고 특히 움직임을 이용한 조형요소를 사회적 리얼리즘과 결합한 작가들을 

통해 고찰한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인상주의 시대 기계미학을 중심으로 

기계 이미지를 작품에 차용한 사례, 그리고 키네틱 작품이 출간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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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화집, 논문, 팸플릿, 전문잡지, 도판, 평론, 기타 인터넷 정보 

등)을 수집해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첨단 매체를 결합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외 대표작가 중 

표본작가를 선정해 연구자의 작품과 비교 분석하고, 서로 유사성과 차별성을 

찾아냄으로써 연구자의 작품을 키네틱 아트의 범주 안에서 체계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키네틱아트와 기계적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메카니즘의 구성요소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자의 작품에서 동적 표현요소의 조형적 특성과 수제작 

과정의 사진자료를 통해 방법론적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관람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효과적인 이미지 전달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자들의 작품결과물 위주의 분석 보다는 작품제작에서 부터 결과물 

도출까지의 과정을 기술하고 제5장에서 최종 결과물을 분석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자료수집 과정은 직접 볼 수 없는 작품들의 경우 미술관과 전시장, 도서관 등 

문헌 자료나 카탈로그, 소품 미니어처 등을 확보해 한계를 보충하고자 했다.  

연구자의 움직이는 작품은 한 장의 사진으로 시간성 부여부분의 분석이 부족

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의 사진을 제시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키네틱 아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기계미학적, 철학적 담론 변화에 관해서는 

국내외 논문과 도서를 조사, 연구한다. 해외 키네틱 아트 작품 사례에 대한 

분석은 작가의 웹사이트 동영상 자료와 문헌 자료를 병행 연구한다. 

키네틱 작가와 키네틱 아트 그룹의 정보는 논문과 인터넷 자료(팀 

웹사이트, 기사, 평론 등)를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위와 같은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자의 키네틱 아트 작품을 동적 표현요소의 

한 형태로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자의 작품 분석은 주로 청구개인전1)에 

출품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1) 2017.9월28일~10월8일 광주 대인동 주안미술관 개최한「UP TOWN DOWN TOWN2」

   연구자 박사학위청구 전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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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현대조각의 동적(動的)표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미술사에 나타난 동세(動勢)의 개념과 등장 배경

운동감은 오랫동안 중요한 조형요소의 하나로 간주돼 왔다. 고대 그리스인

들은 수레바퀴, 지렛대, 스크루, 도르래 등의 기계를 만들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쓰는 한편, 무대장치와 같은 조형 목적에도 사용했다. 예술과 과학

기술은 서로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부터 점차 가속화 

되어 현재는 융합적 형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술을 지칭하는 영어‘art’는 라틴어‘ars’에서 생겨났다. 라틴어‘ars’는 

그리스어‘techne’에서 유래한 말이다. techne(기술)가 ars(예술)를 포괄적 

대상으로 볼 때, 기술과 예술은 오랜 기간 밀접한 관계를 지속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기술 즉 과학과 예술은 창조와 창의력을 근간으로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그 둘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건축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Filippo Brunelleschi,1377~1446)은 유클리드 

원근법을 발명해 피렌체의「산타마리아 델피 오레 대성당의 돔」을 지었다.  

르네상스 시대 천재 예술가이자 사상가,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Leonardo da Vinci,1452~1919)는 건축과 해부학, 과학, 미술 등을 통합해

「모나리자」,「최후의 만찬」등의 시대의 걸작을 남겼다. 이처럼 시대의 

대가들은 예술과 과학을 넘나드는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예술과 과학은 모두 

시대에 반응하며 창조적인 제안을 하는 소통방식으로 존재하고 발전했다.

그러나 예술과 과학이 언제나 친했던 것은 아니다. 중세에는 종교의

‘창조론’과 과학의‘진화론’이 대립하며 종교에 성상 숭배목적으로 회화와 

조각이 이용되면서 과학과 멀어졌다. 대신 기술로서 과학은 그 실용적 측면 

때문에 종교와 대립하지 않는 것으로 수용됐다.2)  

그러다 20세기 초 움직임을 본질로 하는 키네티시즘이 나타났다. 

키네틱(Kinetic:동적인,활력이있는)의 명사는‘Kinesis(=movement)’와 

Kinetic(=movil)이 있는데 그리스어 어원으로 움직임을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2) 윤난지,「움직이는 미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0, p.16,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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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티즘(Cinetism)3)이 키네틱 아트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운동을 수반하는 

미술뿐만 아니라 실제 움직임이 없는 시각적인 착시현상을 유발하는 작품과 

운동 방향성이나 속도감이 느껴지는 옵 아트(Op Art) 작품도 보편적으로 

키네틱 아트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단순한 직선운동, 회전운동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다양한 움직임들의 속도와 진폭이 하나의 전체적인 결과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쇼베(Chauvet) 동굴벽화<도1>에서도 색채나 형태로 

정지돼 있지만 운동감이 있는 작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적

(動的) 요소는 늘 중요한 조형요소였다.

.  

              <도1> 프랑스 쇼베(Chauvet) 동굴벽화4)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 있어 조각에서 선(線)은 매우 포괄적 의미를 지니는 

요소다. 선은 형태의 표면에 나타난 새김이나 형상의 모양을 결정짓는 

윤곽에서 찾아볼 수 있다.5)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조형요소로서 조각가들은 오래전부터‘선’을 사용

했다. 선의 가장 큰 역할은 형태를 구체화한다는 것으로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프리즈의 여신상들에서 나타나는데, 인체를 감싼 얇은 천의 옷 주름 선을 통해 

3) 시네티즘(Cinetisme)은 미래주의에서 시작된 역동성의 미학과 움직임이라는 새로운 조형요

소를 가지고 제작된 과학과 예술을 접목시킨 종합적 성격의 테크놀로지 미술로 일반적으로 

키네틱 미술이라고 하나 시네티즘은 동력이나 중력에 의해 실제 움직이는 작품에 국한된 

키네틱아트와 평면의 잠재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시각 현상탐구의 옵아트까지 포함된 의미

의 미술사조이다. 네온이나 전기의 빛들,새로운 기술과 재료를 도입한 시네티즘의 입체적 

추상화 작품에 추상미술의 또다른 가능성을 읽는다.「20세기 미술사」한길아트,1998,p314

4) 1994년 프랑스 남쪽 아르데슈지방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따 ‘쇼베(Chauvet)' 동굴벽화라 

명명벽화가 그려진 동굴 발견, 구석기시대, 3만 2천년 전 제작된 구석기인이 남긴 예술적 

작품으로, 최고의 상태로 보존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식벽화 의인화된 그림과 매머

드, 곰, 들소 등 동물을 주제로 한 1,000여 점의 그림으로 색을 능숙하게 사용하였고 염료를 

이용한 그림과 조각의 결합, 해부학적 정밀성, 3차원성과 운동감 등 다양한 기법이 표현된 매우 

뛰어난 심미적 수준 벽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2014년 등재되었다.

5) 네이던 노블러 지음.정점식.최기득 옮김,「미술의 이해」,예경,1993,p.113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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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순간이 표현됐다.

근대 로댕 조각 이후 선은 조각이 지향해온‘움직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이기도 했다. 조각상(statue)이란 말이‘서 있는 것’으로서 ‘정적(static)’

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각가들은 움직임을 표현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왔다. 움직임 이야말로 예술작품에 생명성을 부여하기 때문

이었다. 생명성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일이었으며 미술작품이 생명성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움직이는’것이었다.6)

<도2>「사모트라케의 니케」,기원전 3세기 

기원전 2세기 경 그리스에서 만든 「사모트라케의 니케(승리의 여신)」

<도2>는 여신의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듯하며 몸을 감싼 얇은 천의 옷 주름은 

물결치며 바람의 방향과 몸의 볼륨을 표현하고 있다. 옷 주름의 선(線)적인 

요소를 통해 옷자락은 바람과 이에 맞서는 몸의 동세에 의해 흔들리는 듯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중세 성상 조각에서 보이는 반복적으로 가는 선들은 운동감을 부여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바로크 시대 조각의 깊이감은 선에 의해 완성됐는데 베르니니

(Gian Lorenzo Bernini,1598~1680)의 「성녀 테레사의 법열」을 보면 인체를 

감싸고 있는 의상 밑단 지그재그로 표현된 섬세한 옷 주름에서 생동감이 

느껴진다.

근대에 이르러 로댕(François-Auguste-René Rodin,1840~1917)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인체에 생명감을 불어넣었다. 인체에 부서지는 빛의 

효과는 표면에 조합된 선들로 이뤄진 결과가 아니었다.

6) 조은정,「한국 조각 미의 발견」대원사,1997,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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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버트 리드(Herbert Read,1893~1968)7)는 이처럼 조각에서 선의 표현 양상이 

두 가지 갈래로 나아갔음을 직시했다. 윤곽선으로서 조각 형태와 움직임의 

극대화인 기계조각과 모빌로의 이행이 바로 그것이었다.8)

20세기 초 기차, 자동차, 전기, 무선 전신 등의 잇따른 발명으로 유럽 사회는 

기계문명과 그 속도감에 열광하고 있었다. 과학기술의 영향력은 다양한 물성을 

다루는 조각가뿐만 아니라 화가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이탈리아 미래파 

화가들의 경우 평면과 순간으로 규정됐던 회화적 전통을 벗어버리고 강렬한 

힘과 기계, 속도에 대한 묘사를 구현하려고 노력했다.

자코모 발라(Giacomo Balla,1871~1958)는 대표적인 미래파 화가로, 그의 

가장 중요한 미래주의 실험은 1909~1916년 사이에 전개됐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대상을 관찰하고 이미지의 운동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발라는 동물과 사람의 연속된 움직임을 담아낸 마이브리지(Eadweard 

Muybridge,1830~1904)와 에티엔 쥘 마레(Etienne Jules Marey´,1830~1904)의 

사진에 깊이 경도되어 자신의 작품에 반영했다. 

7) 영국 시인 ·예술 비평가. 예술을 과학이나 철학과 같이 유익한 지식의 자주적 형식이라고 

논했으며, 그의 저작은 강한 철학적 경향과 예술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이론적이고 정열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주요저서로는《벌거벗은 용사》,《예술의 의미》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허버트 리드 [Herbert Read] (두산백과)

8) 조은정,「조각감상법」대원사,2008,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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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 자코모 발라 

「줄에 매인 개의 움직임」,1912년 <도4> 장 메챙제 

「자전거 경기장에서」,1912년

대표작품 「줄에 매인 개의 움직임(Dynamism of a Dog on a Leash)」<도3> 

에서 발라는 대상의 움직임을 속도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는 거리를 걷는 

개의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해 한 화면에 많은 이미지를 겹쳐 표현하는 방식을 

택했다. 작품은 마치 카메라의 다중노출 기능을 활용해 촬영한 사진처럼 

보이는데, 개의 꼬리와 발의 움직임이 만화를 연상시킨다. 달랑거리는 개의 

목줄과 새의 깃털처럼 묘사된 주인의 치맛자락에서도 움직임이 효과적으로 

표현돼 있다. 걸어가는 사람과 개의 움직임과 속도감, 즉 시간 속 운동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9) 속도를 화면에 나타낸 또 다른 작가는 프랑스 

화가 장 메챙제(Metzinger,1883~1956)이다. 그는 자전거경주대회에 출전한 

자전거 선수<도4>를 그렸는데, 구부린 몸동작과 핸들을 잡은 손 모양 그리고 

그림 왼쪽에 보이는 또 다른 자전거의 뒷바퀴를 통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빠른 속도감을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 두 개의 

화면이 겹치는 영화기법인 '오버랩'을 활용했다. 자전거 선수의 얼굴과 몸에 

관람석 쪽 모습과 경주로가 투명하게 겹치면서 평면회화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공간성과 시간성을 담았다. 

한편 20세기에 이르러 전위예술 운동인 미래주의10)는 1909년 이탈리아 시인 

9) http://helmut_lang.blog.me/220061575532,검색일2018.5.20

10) 미래주의:20세기초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예술의 움직임, 미래파라고도 한다. 이 움직임은 

1909년 2월 20일, 시인F.T.마리네티가 파리의 《르 피가로》지에 〈미래주의 선언〉을 발

표한 것에서 시작된다. 미래주의 사상은 제 1차 세계대전 전 10년대 초기의 불안에 가득 

찬 이탈리아 사회정세, 즉 자유주의 부르주아와 새로 일어선 노동자계급의 반발, 식민지 확

장정책과 국수주의 상황을 배경으로, 전통문화와 복고의 취미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급속하

게 진보해가는 기계문명을 적극 예술에 끌어넣어 아주 새로운 미학을 개척하는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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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네티(Filippo Tommaso Marinetti,1876~1944)가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

(Le Figaro)에‘미래주의 선언문11)’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미래주의는

‘기계 문명에 알맞은 표현은 속도와 다이내믹한 힘의 감각’이라고 주장

했고, 과거의 예술에서 벗어나 공격과 투쟁, 파괴정신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 후 미래주의 예술가들에 의해 조형적 관점이 이뤄졌는데, 그들은 미래

주의를 “대상의 물질성을 파괴해서 그 대상의 면에 ‘운동’이라는 동시성을 

표현하려는 것”이라고 규정지었다. 이처럼 ‘운동’이란 개념은 20세기 

예술의 양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마리네티 선언문에 동조한 보치오니

(Umberto Boccioni,1882~1916),카라(CarloCarrà,1881~1966),루솔로(Luigi 

Russolo,1885~1947),발라,세베리니(Gino Severini,1883~1966) 등 5명의 

이탈리아 화가들은 1910년‘회화에 관한 미래주의 선언’을 발표했다. 

11) 미래주의 선언문

1. 우리는 위험에 대한 사랑 및 에너지와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노래하고자 한다.

2. 용기, 용감함 그리고 반항이 우리 작품의 근본 요소가 될 것이다.

3. 오늘날까지 문학은 골치 아픈 정체성, 황홀경 및 수면상태를 찬양했다. 우린 공격적인 움

직임, 열정적 불면증, 레이서의 활보, 대담한 도약, 따귀, 주먹질을 찬양하겠다.

4. 우리는 세계의 찬란함이 새로운 아름다움을, 즉 속도의 아름다움을 더했다고 선언한다. 차

체의 폭발적인 호흡에 비유되는 사포와 같은 커다란 파이프가 장식되어 있는 경주용 자동

차-포탄을 타고 가는 것처럼 소리내는 자동차가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Nike von 

Samothrake)보다 더 아름답다.

5. 우리는 돌고 있는 지구를 종횡무진 하는 이상적 축을 가진 남성을 칭송하겠다.

6. 시인은 원시적 요소의 타오르는 열정을 배가하기 위해 작열하듯, 찬란히, 그리고 마음껏 스

스로를 소모해야 한다.

7. 아름다움은 오직 투쟁에만 존재한다. 공격적 성격이 없는 작품은 걸작이 될 수 없다. 문학

은 미지의 힘이 인간 앞에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격렬한 공격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8. 우리는 여러 세기의 가장 앞 산맥 위에 서 있다! 비밀에 찬 불가능의 문을 깨부수려 하는데 

왜 뒤돌아보아야 하겠는가? 시간과 공간은 어제 죽었다. 우리는 어느새 절대성 속에 살고 

있다. 왜냐하면 영원한, 편재하는 속도감을 이미 창조했기 때문이다.

9. 우리는 전쟁(세상의 유일한 위생학), 군국주의를, 애국주의를, 무정부주의자들의 파괴행위

를, 그것을 위해 죽는 아름다운 이상주의를, 여성경멸을 찬양하겠다.

10. 우리는 박물관, 도서관 및 모든 종류의 아카데미를 파괴하고자 하며, 도덕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목적성과 이기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모든 비열함에 반대해 투쟁하겠다.

11. 우리는 노동, 쾌락, 폭동에 자극 받은 수많은 군중에 대해 노래할 것이다. 우리는 현대의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인종적 다언어적 혁명의 물결을 노래할 것이다. 우리는 격렬

한 전기 불빛들로 이글거리는 병기고와 조선소의 전율하는 밤의 열정을, 그들의 연기가 만

들어내는 굽은 선들의 곁에 떠 있는 탐욕스러운 구름을, 거인 체조선수처럼 강물 속을 걷

는 교각들이 햇빛 속에 광택을 받은 나이프의 반짝임처럼 광택을 내는 것을, 수평선을 킁

킁거리며 냄새 맡듯 하는 모험심 많은 배들을, 관으로 고삐를 채운 거대한 철마의 발굽처

럼 바퀴로 선로를 차는 가슴이 두툼한 기관차들을, 그리고 프로펠러가 깃발처럼 바람 속에

서 기계음을 내며, 열광하는 군중처럼 환호하는 비행기의 날렵한 비행을 노래할 것이다.

    http://egloos.zum.com/meatball/v/3478588,인용,검색일,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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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에서 그들은 동적인 리듬감을 부여하는 역동적인 감각을 표현해야 

한다면서 회화의 혁신을 주장했다. 이들 중 보치오니는 1911년 마리네티와 함께 

파리를 여행하면서 브라크(Georges Braque,1882~1963),피카소(Pablo Ruiz y 

Picasso,1881~1973), 아키펭코(Alexander archipenko,1887~1964)와 만났고 

1912년에는 브랑쿠시(Constantin Brancusi,1876~1957)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1887~1968), 레이몽 뒤샹 비용(Raymond Duchamp-Villon,1876~1918)

과 교류했으며 제1회‘미래주의 회화전’도 개최했다. 이 전시를 통해 용기를 

얻은 보치오니는‘조각의 미래주의 선언’을 했는데 이 선언문은 조각 원리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또한 1914년 『미래주의 회화와 조각』이라는 저술

에서 입체주의와 미래주의의 다른 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같이 

미래주의 작가 중 두각을 나타낸 보치오니는 조각에 운동이라는 개념을 도입

했으며 아울러 어떠한 재료도 조각에 사용할 수 있다는 구성주의 원리에 

접근했다. 즉 지금까지의 정적이고 고전적인 형태의 우아한 조각에 반대

하고, 동적이면서 시간과 속도의 개념을 표현하는 동시성을 중요하게 

여겼다. 재료에 있어서도 대리석, 청동 등의 전통적 재료에서 벗어나 시멘트, 

헝겊, 유리, 전기 광선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재료들을 조합해 작품을 제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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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 타틀린,「제3인터내셔널을 위한 기념비 모형」,1920년

1921년 러시아의 구성주의12) 미술가인 블라디미르 타틀린(Vladimir 

Evgrafovich Tatlin,1885~1953)은「제3인터내셔널을 위한 기념비」<도5>를 

구상하였다. 전통적 회화의 환영, 관념등 감상적인 면을 부정하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구축적이고 기계적 미학을 추구하여 공간과 시간, 키네틱을 강조

하였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키네틱 아트는 움직임과 우연성이라는 특징을 보이며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분류된다. 하나는 에너지의 근원(바람, 자력, 관객)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미래주의와 구성주의에서 유래한 계보다. 

자코모 발라와 포르투나토 데페로(Fortunato Depero,1892~1960) 등 

미래주의자들이 선구자이며 조지 리키(George Rickey,1907~2002)와 

라즐로 모홀리 나기(Laszlo Moholy-nagy,1895~1946) 등으로 이어진다. 

12) 구성주의: 1921년경 러시아 혁명을 전후하여 소련에 나타난 전위미술(前衛美術). 움직임

의 한일파로, 동유럽에서 중유럽에 걸쳐 발전한 대교모의 국제적 예술움직임, 현대사회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업재료(금속, 유리등)를 사용해서 사실주의를 배격하고 물리학적인 

균형감각에 의거한 추상적임 미(美)나 움직임의 미를 표현했다. 대표작품으로는 1920년의 

로드첸코의 매다는 구성, 타틀린의《제3인터내셔널기념탑》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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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 라즐로 모홀리 나기  

「전기 무대를 위한 조명장치(Light prop for an electric stage)」,1925년

<도6>은 모홀리 나기가 1925년‘빛-공간 변조기(light-space modulator) 

세미나’에서 발표한 작품이다. 플라스틱 필름으로 구성된 원형 구조물 설치

작품으로 구성요소가 움직이면서 천장과 벽에 다양한 빛과 그림자의 움직임을 

연출한다. 관람자 시점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벤트를 창출해낸 인터랙션 

디자인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모홀리 나기가 1930년 발표한 「광선기계(Light-Space Modulator)」의 

경우, 금속 접시와 전선 및 목재 공을 두 개의 강력한 스포트라이트 광선 

안에 회전시킨 것으로 벽에 그림자가 춤을 추는 듯 보이게 제작했다. 

키네틱 아트의 또 다른 분류는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에서 유래한 것이다.  

작품 제작에 정신을 중요시하는 성향으로, 여기서 정신은 동작 중인 순수한 

형태를 창조하려는 욕망이나 풍자, 또는 즉흥적인 기분을 표현하려는 욕구를 

하기도 하며 난센스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

쟝 팅겔리(Jean Tinguely,1925~1991)의 조각 작품에서 은연중 풍기는 

사회적 풍자가 대표적이다. 키네틱 아트는 1955년 파리 드니즈 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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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erie Denise Rene) 화랑에서 열린‘움직임(Moment)’전과 그 선언문을 

계기로 하나의 집단적인 경향으로 확립되기 시작해 1960년대 비로소 보다 

풍부한 미술양식으로 등장했다. 미래주의 작가들은 현대문명의 역동성을 

기계로 표상해 과학이나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찬미했고, 러시아 구성주의 

작가들이나 바우하우스 작가들은 기계나 현대과학을 수용하면서 현대문명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다다이스트

들이나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현대의 과학기술이나 기계문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뒤샹은 기계이미지를 사용해 인간의 감정

세계까지 기계 작용에 비유해 현대인간의 모습을 풍자하려 했다. 

<도7> 라울 하우스만 ,「우리시대의 정신-기계적인 머리」,1919년

또한 베를린 다다이스트인 라울 하우스만(Raoul Housmann,1886~1971)은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시대의 정신-

기계적인 머리><도7>에서 인간적 사고와 감정이 결핍된 기계화된 인간의 

모습을 표현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대량 살상이 

행해지는 것을 목격한 미술가들 사이에서 기계문명시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 고조됐다. 키네틱아트는 1965년 뉴욕 현대 미술관에서 개최한 『반응

하는 눈』전, 과 1967년 파리 시립 현대 미술관에서 개최한 『빛과 움직임』

전 등 다수의 국제전이 미국과 유럽 각지에서 개최되었으나, 1972년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한 『키네틱아트 국제전』을 시점으로 점차 쇠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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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키네틱 아트는 1960년대의 빛, 움직임, 소리 등으로 표현되던 키네틱 

아트의 미학적 요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물, 안개, 연기, 불, 등의 요소를 

수용하는 일종의 생태학적 방법론으로 까지 그 영역을 확장했다. 나아가 

미디어 매체의 발달과 함께 비디오 아트, 홀로그래피, 레이저 아트 등의 

테크놀로지 기술로 접근해 가는 미술가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에서와 같이 1920년에서 1960년까지 기계 장치의 운동에 역점을 두었던 

키네틱 아트가 이후 빛, 광선, 색, 소리, 공간, 시간을 종합하는 미술양식

으로 여러 가지 효과와 결과에 주안점을 두는 키네틱 아트로 옮겨간 것이다.  

키네틱 아트는 오늘날 '움직이는 환경' 이라는 현대 사회의 도상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과 사회 또는 미술과 대중성, 공공성 등으

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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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각사에 나타난 동적(動的)표현 개념과 특성 

  미래파 건축가 산텔리아(A.Sant’Elia,1888~1916)는 『신도시』프로젝트

에서 현대도시의 예술적 요소인 ‘움직임’에 대한 미래파적인 애정을 표현

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은 키네틱 아트의 전개방향을 모색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13) 미래파는 부동의 조각에‘움직임’을 주어 내부충돌과 역동적 

리듬을 주는 분할주의를 내세웠다.

<도8> 보치오니

「공간 속의 병의 전개」,1912년
<도9> 보치오니,「공간 

속에서 연속되는 특이한 

형태」,1913년

조각에서 역동적인 움직임의 전개를 통해 시간을 표현해낸 보치오니의 작품

에는 「공간 속의 병의 전개」와 「공간 속에서 연속되는 특이한 형태」가 있다.  

특히「공간 속의 병의 전개」<도8>는 정면에서 감상하도록 돼있는데 병의 

내부 공간을 드러냄으로써 나선형의 리듬감을 보여주며 동적인 전개를 하는 

가운데 병의 본질에 시간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또 다른 작품「공간 

속에서 연속되는 특이한 형태」<도9>는 비바람 속에 옷자락을 펄럭거리면서 

걸어가는 운동을 연속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운동을 

암시하면서 운동으로 연결된 볼륨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움직이는 인체의 

분해는 속도를 느끼게 해주며, 과감하게 변형된 인체는 초현실적인 인간을 

보여주고 있다. 보치오니는 조각에서 운동과 공간이라는 문제를 발전시켜 

13) S.Giedion,김경주 역「시간 공간 건축」,시공문화사,1998, p.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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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은 공간에 의해 점유되고 실제로 거기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치오니의 조각은 시간, 속도, 음향을 포함한 기억과 공상의 세계를 현실과 

이어보려는 시도이자 미래에 대한 도전의식을 담았다. 이 점은 후에 다다, 

초현실주의, 키네틱 아트, 팝 아트, 환경예술 등의 출현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었으며 전위예술의 문을 열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14) 미래주의와 

다다이즘에서 파생된 최초의 작품으로 뒤샹이 1913년에 자전거 바퀴를 이용하여 

제작한 『자전거 바퀴,Roue de bicyclette』라는 조각을 예로 들 수 있다.

<도10> 마르셀뒤샹,「자전거바퀴Bicycle Wheel」,1913년

「자전거바퀴Bicycle Wheel」<도10>작품은 뒤샹의 레디메이드(Ready-made)

개념을 전시장으로 끌어들여 일상적 오브제의 일탈을 시도한 작품이다. 

자전거 바퀴가 회전시 가운데 허브 축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휠과 연결

되어 있는 바퀴살의 모습이 사라졌다가 회전운동의 에너지가 소진되면 바퀴

살이 보이게 된다. 

14) 김석,「한눈에 보는 조각사」,지엔씨미디어 발매,p2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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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모터를 동력으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회전 유리판」<도11>은 

하나의 축에 5개의 유리판위에 나선형의 일부를 그려 고정하고 모터에 

의해 축이 회전하면서 <도12>과 같이 2차원적 illusion이 나타난다.

<도11> 마르셀뒤샹,「회전 유리판」

1920년, 정지상태
<도12> 회전상태

   

뒤샹작품의 출현으로 기존의 조각 작품은 견고한 재료 즉, 돌, 나무 철, 

동, 시멘트 등으로 부동의 작품이 특징인 것에 반해, 조각의 표현과 감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됐다.

1922년 나움 가보(Naum Gabo,1890~1977)는 전자석(電磁石)을 이용해 

「키네틱 구조, Kinetic Construction」<도13>로 허상의 공간에 3차원적 

illusion을 만들어냈다. <도13>은 바닥에 무게중심이 있고, 상자형의 좌대 안에 

감춰진 모터가 작동하면서 그 원심력으로 가늘고 긴 수직 막대가  타원형의 볼

륨이 만들어지는 원리다.

<도13> 나움가보,「키네틱구조 Kinetic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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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는 20세기 초의 과학개념을 기반으로 공간에 대한 시각을 새로 갖게 

되었고, 자신의 조각에 반영함으로써 비어있는 공간이 작품의 주요요소

로 간주되게 했다. 이는 기존의 양괴(量塊) 중심의 닫혀 있었던 조각에서 

탈피하여 열린 공간으로 조각을 확장시켰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빈 공간이 

조각의 조형요소로 실체화되는 계기가 됐다.

<도14> 알렉산더 칼더「새우 잡는 

  올가미와 물고기 꼬리」15),1939년

<도15> 알렉산더 칼더

「작은거미」,1940년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Stirling Calder,1898~1976)는 모터 동력에 의해 

정해진 움직임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공기의 흐름에 의해 움직이는 모빌의 

가능성을 연구했다. 「새우 잡는 올가미와 물고기 꼬리」<도14>는 1939년에 

제작한 철사구조물과 물고기들의 유기적 구성체들이 자연 동력인 미묘한 

바람의 영향으로 가볍게 불규칙적이며 우연적인 움직임을 특징으로 한다. 

칼더의 작품은 주로 천장에 매달린 형태(Ceiling-hung Mobile)가 주를 

이루는데 기념비적인 형태로 확대되면서 조형구조의 중량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부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움직임을 결합한 「작은거미」<도15>(Standing 

Mobile)의 형태로 발전한다.

현대 미술에서 키네틱아트의 등장은 20세기 초 산업사회로 본격적으로 들어

서면서 물질의 기계화, 대량화, 산업화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형성된 

15) https://blog.naver.com/pumucle200/140006270060,검색일201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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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다. 당시 미술사에서 미래주의나 구성주의 바우하우스 움직임은 예술에 

있어 기계요소를 미학의 측면에서 수용했고, 특히 20세기 초‘움직임’을 주제로 

한 성향들이 나타났고, 예술에서 움직임 연구의 시작은 미래파 회화와 조각 

및 건축 등에서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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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결합

  

제1절 키네티시즘의 기계미학적 고찰

기계미학(Machine Aesthetics)은 1920~30년대 미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제품의 생산성이 급격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수공업에서 기계를 

통한 사회적 편리함을 느끼게 되어 삶의 질이 높아졌다. 한편으로 기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긍정론자들에 의해 기계에 대한 찬미가 

대두되었다. 결국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계의 지위를 예술의 영역으로 

높이고자 하는 시도 속에서 기계에도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이른바

‘기계미학’으로 명명하게 됐다. 기계가 미적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기계와 

예술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동암16)은 그의 저서「생명과 키네틱 예술」에서 키네틱 예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근대사회에서 '생명=기계'의 기계적 생명관은  오토마타17)와 같은 움직이는 기계

로부터 유추된 상상이다. 산업 혁명기를 거치면서 기계는 더욱 정밀하고 교묘하게 

발전해 이 상상을 설득력 있게 했다. 따라서 20세기 초에는 인간을 복제한 기계로봇

이 마치 현실화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키네틱(kinetic) 예술에 직접 영향을 

끼친 것은 산업화 시대의 부산물인 기계지만,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 살아 있는 것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한다.

백남준의「로봇 K-456」이나 장 팅겔리(Jean Tinguely,1925~1991)의 「뉴욕에 

16) 저자 정동암은 서양화(M.A)와 컴퓨터공학(M.S), 예술공학(PH.D)을 공부했다. 소프트웨어 

제작사, 게임개발사, 방송사 등에서 연구원, 프로그램 개발, 디렉터로 활동했다. 서강대학

교에서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중앙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에서 서양화와 시지각, 디지털 회

화, 컴퓨터그래픽스, 게임 미학, 미디어 아트 등을 가르쳤다. 그동안 작가로서 4회의 개인

전과 서울국제미디어 아트 비엔날레 등을 통해 다수의 회화와 미디어 작품을 발표했고 컴

퓨터그래픽, 디지털 방송과 관련된 특허 등록을 한 바 있다. 현재는 미디어 아트에 관해 

저술하고, 키네틱 미디어 작품을 제작한다. 저서로 『미디엄아트, 디지털의 유혹』(2007)

이 있다.

17) http://tip.daum.net/openknow/3664020, 검색일2018.6.12

    자동기계 (Automaton) 는 스스로 작동하는 기계이다. 보통은 로봇 (Robot) 을 의미한다. 

    원래는 전기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를 의미하지만, 특히 궤종시계나 뻐꾸

기 시계 (cuckoo clock) 와 같은 인형 (jack) 처럼 인간이나 동물의 행동을 닮도록 만들어

진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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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치는 경의」는 직접 기계문명의 부산물로 빗대 표현했고, 칼더의 모빌에서도 

움직임의 숨겨진 에너지를 자연의 힘을 통해 가시화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큰 공통점은 움직임을 가지고, 유기적 성장과 변화를 거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를 활용한 컴퓨터 정보 매체의 확산으로 생명공학연구가 가속화 

되면서 정보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생명관이 나타난다.

1969년 로봇 공학자 에드워드 이나토비츠(Edward Ihnatowicz,1926~1988)

가 제작한 기린처럼 생긴 높이 5미터의 「센스터」<도16>은 기계로 만들어진 

전자 생명이다. 주변의 소리와 움직임을 센서로 감지하고 컴퓨터로 제어

한다. 관람자가 박수를 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행동이 감지된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 경직된 동작으로 반응하고 느린 움직임이나 조용한 

소리에는 부드러운 동작을 보여주며 예측할 수 없는 주위환경에 대응한다. 

차가운 철 구조형상의 조형물이기 보다는 경이로울 만큼 살아 있는 철 

구조물이다.

<도16> 이나토비츠,「센스터」,1969년

알란 래스(Alan Rath,1959~ )의 이미지가 결합된 비디오 키네틱 작품

「겸자,Clamped」<도17>은 무기물인 미디어를 통해 화면에서 실제 감정을 

가진 것처럼 감정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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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7> 알란 래스,「겸자」,1992년18)

모니터는 얼굴표정, 각종 전선은 혈관이나 힘줄, 철제로 제작된 박스는 

몸통을 연상케 한다. 조형물을 구성하는 각 부분이 감각 기관, 의사 표현 

기관, 손과 발 같은 생존 활동 기관, 그리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기관은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도18〉백남준「로봇 K-456」,1965년 과 

              「21세기의 첫 번째 사고」1982년19)

나아가 보다 직접적으로 기계에 생명성을 불어넣고자 백남준은 슈야 아베

(Shuya Abe)20)의 도움을 받아 「로봇 K-456」〈도18> 로봇 작품을 제작한다.  

  이것이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로봇이 교통사고를 

18) http://www.alanrath.org,검색일,2018.618

19) http://www.paikstudios.co.kr,검색일2018.6,18

20) 슈야 아베(Shuya Abe, 1932년∼)는 백남준과 함께 작업했던 일본의 전자공학자로서, 1963

년 도쿄에서 백남준을 만나, 백남준이 비디오 아트와 전자적으로 왜곡된 TV를 비롯한 전자

공학적 테크놀로지와 예술의 새로운 접합점을 찾아나가는 시도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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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게 되는 해프닝을 벌인다. 로봇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자동차에 

부딪쳐 부서지는 순간 백남준은 순간 눈을 감고 고통스러워한다.「21세기의 

첫 번째 사고(The First Accident of the Twenty-First Century)」(1982)로 

명명한 이 해프닝은 기계와 생명의 관계를 모색하는 사건이다. 로봇이 넘어져 

부서지는 순간 백남준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듯 로봇을 미술관에 데리고 간다. 백남준은 미술관을 공동묘지나 병원에 

비유하고, 예술작품을 생명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미술관에 갇힐 수 없다는 

개념을 해프닝으로 보여주었다. 기계 오브제와 유기적 생명의 경계는 결국 

기계가 생명체로 느껴지는 순간 사라지게 된다.

<도19> 골란 레빈,「Double-Taker(Snout)」

로봇공학자인 골란 레빈(Golan  Levin,1972~ 현존 )이 작업한 「Double-Taker(Snout,

(겹으로 된 포획자, 주둥이)」<도19>는 파충류의 목처럼 생긴 2.5m

주름관 끝에 커다란 눈이 달려 있다. 이 오브제의 움직임은 실시간 시 지각 

인식기능을 제어하여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반응으로 보는 이에게 

두려움을 느끼게도 한다. 기계생명이 가시적인 움직임만을 보이고 숨 쉬고 

활동하는 생체 유기물질로 판별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생명체로 여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지각과 연관이 있다. 

영화에 연계된 이미지가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현상과 결합되어 

애니메이션 현상을 일으키듯 키네틱 움직임도 또한 이 같은 오해에서 비롯

되기 때문이다.21)

기계의 움직임은 예술 안에 새로운 오브제로 재해석 된다. 

21)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91786&cid=42219&categoryId=42223

생명과키네틱예술,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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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미술 안에 움직임이라는 오브제는 시각적 반응과 신체적 행위에 

의한 참여에만 머무르지 않고 작품속의 프로그램의 능동적 판단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기계미학은 작품 안에서만 작용하는 

관계성(인간과 기계)보다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기계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폭넓은 메시지들을 전달한다. 기계는 어느덧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생명력을 이끌어 냈으며, 많은 예술가들은 이러한 상호작용이라는 

명제를 작품 안에 삽입하고 관람자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21세기 예술 안의 기계장치를 이용한 작품을 키네틱 아트(Kinetic 

Art)와 같이 특정한 범위의 의미로 단정하기 보다는 선택된 오브제의 차용

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기계에 대한 순수한 흥미와 동경에서 출발하여 

외형적 형상을 통해 내면에서 나타나는 동적 메카니즘을 작품에 적용

한다. 그렇게 완성된 작품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람객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작가는 기계적 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현대미술에서 

말하는‘작품의 제작과정 또한 하나의 예술적 결과물’이라는 개념인 것이다.  

물론 하나의 정점을 향해 치닫는 현대사회에 반(反)하는 행위자체가 예술적 

반론이 될 수 있으나, 기계와 인간사이의 접점에 대한 고민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기계적 메카니즘을 이용한

‘예술반론(藝術反論)’이라 하겠다.   

이후 전개되는〈기계 독립과 사회성〉이라는 공간에서는 표면적 접근에서 

내면적 예술 수용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인다. 이 공간은 기계가 미래사회를 

지배한다는 디스토피아 공상과학 같은 부정적 내용도 아니며 휴머노이드의 

핑크빛 유토피아를 꿈꾸는 긍정적인 내용도 아닌, 이 사회에 사는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 안에서 각자의 역할만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기계적 부속품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다. 또한 인간이 기계에 단지 인간의 욕망만을 투영해 

기계 자체를 차가운 부속품으로 전락시키는 냉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통해 객관적 자기인식을 취한다고 믿는다.」22) 변화와 움직임은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움직임으로 시작하고 

움직임 다할 때 소멸한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잠시라도 정지해 있을 수 없으며 

잠잘 때 조차도 이리저리 몸을 움직인다. 

2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6941&cid=58861&categoryId=58861,인

용,검색일20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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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정지 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갈 것이다. 건축이나 조각 같은 

3차원적 입체작품은 관람자가 움직이면서 작품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적 관계 속에서 보는 유희가 있다. 나아가 작품자체가 직접 움직임을 

필수로 하는 키네틱(kinetic)작품은 영화나 tv, 연극, 스포츠와 같이 계속적

으로 변화하는 움직임에 오래도록 관람자들을 더욱 더 매혹시켜왔다.23)

현대에 접어들면서 과학기술과 미술은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구분하기

조차 난해할 때가 있다. 근대 사회에서 과학과 예술을 대립된 분야로 규정짓고 

독자적인 영역을 개념적으로 구축한 반면에, 현대 탈분화 시대에서는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학적 방법을 끌어들이는 

예술, 과학에서의 윤리의 척도와 진리를 성찰하는 예술, 예술이 던지는 질문에 

답하는 과학, 예술이 주는 카타르시스(katharsis)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과학 

등을 통해 장르의 융합을 꾀하고 있다. 과학의 영역에서 보자면, 비언어적 

사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엔지니어링과 과학 사학 등 다양한 분야들 

간의 상호 교류에서 실용성에 바탕을 둔 디자인과 예술의 창조적인 접근은 

그 본질이 되는 핵심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반면, 첨단 과학 기술은 

예술에 새로운 소재와 기법을 제공하는 근간이 되어 실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포스트모던 미술의 장을 연 다다이즘의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은 예술계의 부조리함을 풍자했다. 그 방법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변기를 예술화한‘샘(Fountain)’과 같은 레디메이드(ready-made) 오브제를 

선보였고,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Andy Warhol,1928~1987)은 대량생산 체제와 

시대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계화된 예술을 표현 방식으로 택했으며,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이자 미디어 아트의 시대를 열었던 백남준은 실제로 “나는 

기술을 증오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말했다.

23) 이비드 A.라우어 지음 이대일 옮김「조형의 원리」예경,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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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계적 요소를 활용한 동적(動的)표현 사례분석

  쟝 팅겔리24)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대표적 키네틱 아트 작가로 활동하였다.   

표본작가를 선정하는데 있어 팅겔리와 테오얀센(Theo Yansen)은  

활동한 시기적 차이가 있다. 팅겔리는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3차 산업 혁명기에 

활동한 작가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인 얀센을 표본작가의 선정준거는 

당시 시대 상황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역사적 위치에 있는 작가

라는 점이다. 또한 연구자의 관심분야 즉 재료의 다양성과 시대상 표현에 

관한 재해석관점의 범위 안에 이들의 유사성과 차별성이 나타난다. 표본

작가의 선정에 있어 연구주제와의 부합성은 중요한 준거가 된다. 이에 연구자는 

키네틱 아티스트의 과거와 현재의 대표적인 작가인 팅겔리와 얀센과 국내활동

작가들의 작품을 고찰하여 각 작품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 키네티시즘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표본작가들의 작품에서 보여주는 

기계미학적 측면을 통해 사회적 현상을 재해석한 작품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고찰할 것이다.

1. 쟝 팅겔리(Jean Tinguely)

가. 시대적 배경

  20세기 미술의 특징 중 하나인 비물질적 요소의 수용이 키네틱 아트에서

는 물질의 초월이나 거부가 아닌 물질의 비 물질화 또는 물질과 비 물질의 

통합으로 나타났다. 당시 실험성 강한 다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다다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조각의 개념, 즉 구축 적이고 정적인 기존의 

아카데믹한 조각에서 탈피하여 다소 해학적이고 유희적인 기계장치의 효과를 

이용한 조각을 만들었다. 스위스 출신의 조각가 팅겔리는 1960년대 유럽의 신

24) 스위스 출신의 조각가(1925~1991)로  다다이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키네틱 아트 및 

누보 레알리즘 운동에 참여했다. 폐산업 기계류를 조합하고 모터동력을 이용해 움직임과 

소음을 일으키는 금속 조각 작품을 만들어 기계문명이 지닌 부조리성을 풍자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팅겔리 [Jean Tinguely]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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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주의(Nouveau Reaolisme)운동에 참여 하였다. 그는 바우하우스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져 초현실주의의 경향의 그림을 그만두고 모터가 부착된 기계적 

움직임이 있는 독특한 조형세계를 구축하였다. 팅겔리는 기계장치와 전기모터

를 이용하여 실제적 움직임을 보여준 나움 가보의 영향으로 작품에서 실제 

움직임을 추구해, 소재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작품에 시간의 요소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비물질적 요소들의 차용은 작가와 작품 간의 절대적인 

관계를 부정하기 위함 이였다. 그는 작품을 대하는 시간성과 순간을‘레디메이드를 

기록할 계획’속에 적극적으로 영입시켰다. 기계의 움직임, 비물질적 요소, 

일회성 등을 작품에 수용해 실시간 속에서 경험을 이끌어내는 팅겔리의 

시간성은 어떠한 구속이나 제약도 받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절대적 

현실’로서, 삶과 예술 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예술철학

팅겔리는 인간에 의해 창조된 산업도시의 기계문명에서 키네틱 모티프를 

찾는다. 모터를 동력으로 제작한 기계 조각 작품들은 기계로서 살아 있는 

존재로서 의미를 내포한다. 그의 기발한 기계장치들은 선진 산업사회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상품의 무분별한 과잉 생산을 교묘하게 풍자하고 있으며 

움직임 자체보다는 변화가 작품의 본질이라는 팅겔리의 예술적 메시지가 반영

되었다. 

팅겔리의 키네틱 작품은 실시간 경험을 강조하며 관람자와 대면하는 실제 

공간의 산물이 된다. 작품이 위치하는 장소와 관람자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성향은 레디메이드의 시간성이 경험적 시간에 근거한다는 크라우스의 지적

처럼, 작품의 완성이 그것을 감상하는 시점으로 유보되었음을 의미한다.   

팅겔리에게 장소란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예술가가 창조한 또 다른 

추상공간이 아니라‘지금, 여기에’현존하는 공간이다. 즉 팅겔리에게 

레디메이드 개념은 오브제에서 전체 공간으로 확장되어,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생태적, 사회적, 역사적 모든 문맥을 포괄하게 된 것이다. 결국 

팅겔리는 관람자의 시각뿐 아니라 신체까지 작품에 수용해 관람자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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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전시 공간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의미의 맥락까지 레디메이드화 시키는 

것이다. 

팅겔리의 레디메이드-이즘은 이처럼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시도들을 강화

시키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그의 매체 혼성 작업은 그 지표가 되었다. 그는 

여러 나라의 도시를 돌며 전시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주로 수집한 폐자재들을 

이용해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런 구성은 관람자로 하여금 미술과 일상이 

만나는 영역에서 작품을 관람하게 함으로써, 관람자들의 기억을 기반으로 

주관성의 미학을 회복시킨다. 

다. 작품분석

  팅겔리는 1960년 고물시장, 폐차장등에서 나온 망가진 기계부속품과 같은 

현대 기계문명사회가 쓰다버린 선풍기, 피아노, 자전거, 인쇄기 등 거대한 

폐품더미 중에서 주워 모은 부품들로 인간 세상을 풍자한 기괴한 작품을 

제작 하였다. 팅겔리의 작품 중 무작위로 자동그림을 그리는 <도20>추상화를 

그리는 기계장치(Meta-Matics)는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작가 잭슨 폴록의 

드리핑(Dripping)기법을 연상케 한다. 

  

<도20> 쟝 팅겔리,「Meta-matic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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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1> 쟝 팅겔리「뉴욕에 바치는 경의」1960년25)

팅겔리의 조각 작품은 은연중에 많은 사회적 풍자를 담고 있다.「뉴욕에 

바치는 경의(Homage to New York,1960)」<도21>은 온갖 잡동사니 기계 

부속품이 서로 맞물려 복잡하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기계 구조물이다.‘모든 

것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키네틱아트의 

본질을 집약적으로 반영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이 작품은 30분 정도 불을 

뿜어내고 시끄러운 소음을 내며, 갖가지 작동을 하는 거대한 기계장치는 

기묘한 동작을 반복하다가 그의 퍼포먼스를 통해 파괴되어 무너진다. 

뉴욕 맨해튼 문명의 경이로움을 표현한 거대한 기계조형물이 스스로 파괴

되는 극단적인 난센스로 기계와 기계 문명 자체에 대한 조롱을 암시한 

부조리극이며, 현대 물질문명이나 테크놀로지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의 표현

이었다.

25) http://www.medienkunstnetz.de/works/homage-to-new-york,검색일201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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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2> 쟝 팅겔리,「카니발의 분수」,1977년 

주로 고철로 작업하던 팅겔리는 다양한 물체를 결합한 복잡한 구조의 작품을 

만들고, 이것에 전류를 통하게 해서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일종의 조각과 연극의 혼합형태 라고 볼 수 있는 

이벤트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기계에 깊이 의존하는 사회에 대한 풍자로서 

기계주의를 파괴적인 것으로 주장하려는 것이었다.26)

1977년「카니발의 분수」<도22>에서 작가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사용해 장소의 역사를 기록했다. 

또한「스트라빈스키 분수」<도23>은 스트라빈스키 광장과 산업사회의 도

상이 되고 있는 퐁피두 센터(Pompidou Center)27) 그리고 생 메리 성당 

같이 오래된 석조 건물 사이에 위치한다. 

팅겔리는 주변 건물의 혼재 양상을 작품에 중 첩 시 키 고 자 원 색 을

주로 사용한 니키 드  생팔 (Niki de Saint-Phalle,1930~2002) 28)

26) Judy Collischan, Welded Sculpture of the Twentieth Century, P.52「현대조각의 새로

운지평」, P317 재인용

27) 파리의 3대 미술관 중 하나. 정식 명칭은 '조르주 퐁피두 국립 예술문화 센터'로 개관 당

시 현대 건축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로, 지상 7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 

근대 미술관을 비롯해 도서관(BPI), 현대 음악 연구소(IRCAM) 등이 들어서 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62792&cid=42864&categoryId=50859.검색

일2018.7.3

28) 프랑스의 조각가. 파리에서 출생, 뉴욕에서 살다가 1951년 파리에 돌아옴. 1955년경부터 

아르 누보풍의 인형을 칠하거나 회구를 채운 총으로 인형을 쏘는 등, 『나나』란 인형 시

리즈 발표함. 1966년 스톡홀름 근대미술관에서 거대한 『혼(그녀)』라는 인형을 팅겔리와 

합작 음부로부터 태내를 돌아다니는 미술유원지로서 화제를 일으켰다. 종이세공의 극채색

(極彩色)의 여체상에 대지모신(大地母神)의 대범한 생명력이 나타나 보인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7001&cid=42636&categoryId=42636.검색

일20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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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공동 작업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분수의 수면 위로 겹쳐지는 조형물과 건축물의 모습을 통해 

작품에 주변 공간을 흡수하는 효과를 한층 강조함으로써 주변 도시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켰다. 주변 환경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 이런 작품은 결국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차용이 된 셈이다. 차용방법은 미술 내적인 차원을 

넘어 미술의 사회적 위치와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삶과 예술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그의 작업관은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미술의 

공공성을 모색하는 현재 미술계에 긍정적 대안이 되었다.

<도23>「스트라빈스키 분수 풍경」,1983년

1954년 파리의 아르노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하여 「메타매틱,(Métamatic)」

이라는 기계장치 작품들을 선보였고, 그것은 훗날 연작시리즈 의 작품의 시작

이었다. 이 작품들 중에는 실제적 움직임이 적용된 추상형태의 조형물이고, 

다른 일부는 자동 소묘장치가 장착되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의도적으로 폭파되어 분해되도록 만들어졌다. 팅겔리의 기계 

조각은 주로 폐품이나 산업 쓰레기를 이용하여 강한 소음을 일으키며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려는 의도를 지닌 장치이다. 팅겔리는 허무, 해학, 

유희, 충동적으로 기묘한 기계 작품들의 동적(動的)조형세계를 통해 축제로 

승화시켰다. 그는 기계에 대하여 “기계는 나를 시적으로 만드는 도구이며, 

나는 즐거움을 주는 기계를 만들기 원하고, 그 즐거움은 자유를 의미한다”29)

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출발한 그는 통상적인 기계의 개념자체를 

전복시키는 반(反)기계를 제작하고자 했다.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채색된 

2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isulmun94&logNo=220747794091,재인용,검색

일,20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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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같은 형태에 해학적 동작과 소음을 동반하는 기계장치가 부착된 작품들

이 그 결과물이다. 팅겔리의 작품제작 과정에서 관찰되는 우연성과 유희성은 

지금까지 예술에 부여된 지나친 진지함과 난해함을 조소(嘲笑)할 뿐만 

아니라 기계의 기능성과 합리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그의 기계에 대한 강한 

회의주의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론에 있어 해학을 잃지 

않았다는 점은 도시사회의 어두운 면을 유희, 풍자적으로 표현한 본 연구자

의 조형세계와 유사성이 있다. 

<도24> 쟝 팅겔리「 Meta Harmonie」1985년

<도25> 쟝 팅겔리 스케치

그는 기계의 폭력성과 횡포에 대처하는 방법을 우회적인 풍자와 여유로운 

재치에서 해답을 찾고 산업화, 기계화된 현실에 대한 자각을 일깨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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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오얀센(Theo Yansen)

가. 시대적 배경

네덜란드 헤이그 출신의 물리학자이자 조각가인 테오얀센은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자신의 물리학적인 지식을 자동으로 그림을 그리는 

장치를 만드는 등의 작품 활동에 이용하였다. 

1980년 9월 어느 흐린 날 호기심에 날린 비행물체가 미확인비행물체(UFO)로 

오인돼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플라스틱 생명체를 소재로 

제작하게 된 것은 1990년 아이들이 폐 전기배선용 플라스틱 절연 파이프를 

재활용해 장난감을 만들어 노는 것을 보고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신문 칼럼에 

쓴 것이 계기였다. 얀센은“나의 작품을 통해 인간과 자연환경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생명은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나. 예술철학

테오얀센30)은 물리학을 전공하고 미술가가 된 독특한 이력이 있는 만큼 

‘과학과 예술의 벽’은 무의미 해 보인다고 하였다. 자신이 창조한 해변

동물을“창조주가 단백질로써 생명체를 만든 데 비해 나는 플라스틱으로 

생명을 창조한다. 새 생명체는 해변에서 서식하는데 에너지원은 바람이다.  

먹이가 적고 바람이 많은 해변에서 나의 생명체는 다른 생물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의 독특한 작업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2007년에는 독일의 b자동차 업체가 얀센과 그의 해변동물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광고를 찍어 방영하기도 했다.

“19년 동안 만든 25종의 생명체는 여러 차례 진화를 거쳤다. 처음에는 

관절을 테이프로 연결했고 누워서 다리만 움직였다. 시간이 갈수록 관절이 

30) 기계생물체를 만든 융합형 예술가로 1948년 네덜란드 헤이그 출생, 델프트공과대학교 물

리학전공 과학자로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 온 벌레의 모습에 영감을 받아 컴퓨터로 단순

한 가상 생물체를 실제 움직이는 기계생물체에 대한 아이디어로 인공적인 에너지대신 바람

으로 움직이는‘해변의 괴물’을 제작했다. 예술과 기술, 생물과 공학을 결합시켜 새로운 작품

을 만들어 ‘21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린다. 물리학자에서 시작해 컴퓨터공학자로,

기계제작자로,생물학자로 ,예술가로 영역을 넓혀온 얀센은 환경보호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

가로 이름을 날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 기존의 인식을 바꾼 공로로 2009년 유엔환경

계획(UNEP0은 그의 이름을 따 ‘테오 얀센상’을 제정했다.2010년 내한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여 큰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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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해져 폭풍에도 견디게 되었다. 점점 진화하여 피스톤과 날개를 연결하여 

마치 근육처럼 움직이게 되었다. 또한 펫트병에 공기를 압축하고 저장함으로써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파도를 피해 도망갈 수도 있다. 원리는 실리콘 호스의 

센서와 이진법으로써 물과 모래언덕 구조로 된 해변의 환경을 인식한다.

”얀센은 본인의 작업에 대하여 기계적인 구조물이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는가를 언급하기를

“기술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높은 기술과 좋은 소재를 사용한다. 

하지만 나는 매우 원시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소재도 제한되어 있다. 나의 생명체는 

현재 유통되는 기술과 독립적으로 만들어져 무척 토속적이다. 창조주의 단백질 

피조물이 진화를 하면서 아름다움을 획득하였듯이 나의 플라스틱 생명체도 비슷

하다. 나는 기능에 기반해 작업하지만 보는 이들이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나도 놀랄 

정도다. 나는 좋은 카누를 만들려는 에스키모나 좋은 활과 화살을 만들어온 인디언과 

비슷하다. 그들은 기술과 예술의 차이도 모르고 미술관도 모른다. 그것은 현대인이 

만든 기관일 뿐이다. 고안물을 통해 돈을 번다면 기술자일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 점에서 나는 에스키모다.”31) 라고 말하였다.

얀센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환경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현재 얀센은 환경보호의 대안을 제시하는 저널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모 자동차 광고에서“ 예술과 공학의 장벽은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

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의 기계생물체‘해변의 괴물'은 엔진이나 

모터 없이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는 친환경적 

작업을 통해 현재 지구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그의 이름을 딴『테오얀센상』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에게는 21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기계제작자 생물학자, 컴퓨터 공학자로의 지식에 예술을 접목시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다. 작품분석

얀센의 거대한 키네틱 작품은 절연 플라스틱 튜브와 펫트병으로 만들어 

진다. 복잡하게 유기적으로 얽히고 설킨 구조와 뼈대가 잘 움직이기 위해서 

31)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56312.html,재인용,2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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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벼운 플라스틱을 사용하였다. 화석연료, 전기에너지대신 자연의 동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칼더의 작품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얀센의 작품은 

한 장소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범위가 

가변적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칼더의 모빌작품과 차별성이 있다. 연구자 

작품의 기계적 움직임 표현에 있어 크랭크축과 링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얀센과 유사성이 있다. 또한 칼더 이후  자연동력, 즉 풍력을 이용하고 저장

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는 점은 미래의 환경문제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작가라 여기고 표본작가로 선정했다. 회전운동과 선형

운동 이외에도 특별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오래 전 부터 공학과 과학 

분야의 엔지니어들에 의해 발전되어온 링키지(linkage)를 활용한 운동이 

있다. 

링키지<도26>은 회전운동에서 발생된 에너지를 기어(Gear)와 링크(link)와의 

조합을 통해 선형은 물론 타원형이나 8자운동 같은 복합적인 움직임의 

궤적까지 구현해 내는 방법이다. 

<도26>「A DATABASE OF REPRESENTATIVE CURVES

IS GENERATED BY SAMPLING THE PARAMETER SPACE」 32)

Disney Research33)가 이룩한 놀라운 점은 움직임의 궤적을 프로그램에 

32) https://www.youtube.com/watch?v=DfznnKUwywQ,검색일: 2018.7.5

33)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두고 디즈니 영화에 나타난 많은 효과들의 탄생과 개발이 이루어

진 곳으로, 디즈니 사업과 관련된 영역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 디즈니는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영화, TV, 놀이공원과 리조트, 컴퓨터 게임 등 다양한 부문

에서 사업을 운용하고 이러한 영역에 적합한 매우 표적화된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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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면 움직임의 상황에 맞는 링키지를 역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얀센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Strandbeast(해변의 괴물)」<도27>과 같이 

기계생명체로 키네틱 아트 작업을 하는 대표적 작가이다.

  

                 <도27>「Strandbeast by Theo Jansen34)

2010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전시를 하기도 한 얀센의 해변의 괴물은 플라스틱 

절연 파이프, 비닐, pet병 등의 기성품<도28>로 키네틱 아트 작품을 주로 

제작한다. 그는 수많은 링키지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장치들을 만들었다. 

<도28> 테오얀센의 작품에 사용된 절연 플라스틱 파이프

34) http://www.strandbeest.com/, 검색일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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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9> 다리시스템이 운동하는 과정

<도29> 얀센의 다리시스템의 움직임은 평지보다 모래위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카트를 모래밭에서 끌어보면 힘이 든다는 사실로 볼 때 얀센의 

다리운동 시스템의 장점을 알 수 있다. a,b,c,d 의 변이 만나는 점을 중심축으로 

하고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며 다리가 움직인다. 이 작업의 특징은 칼더에 의해 

시도 된 바 외부 자연의 바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여 기존의 전기모터나 

유압, 엔진을 사용하지 않는 풍력을 사용한다는 점으로 보행을 하여 이동을 

한다는 특이한 점이 있다. 해변에 설치된 거대한 기계생명체는 돛에 바람이 

불어오면 온몸의 관절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제목 그대로 살아

있는 괴물처럼 움직인다. 얀센은 작업의 결과물을 기계가 아닌 생물체로 

여겨 학명을 붙였다. 해변을 어슬렁거리는 해변동물들은 다족류 동물, 다양한 

길이의 절연 플라스틱 파이프를 조합한 기계적인 구조물이다. 뜯어보면 기다란 

축이 중심이 되어 360도 회전축의 각도를 달리한 크랭크를 연결하고 거기에 

다시 몇 개의 움직이는 관절 축을 길이가 다른 파이프로 연결했다. 

중심의 원운동이 크랭크와 움직이는 축을 거치면서 직선운동으로 바뀌게 

되어 마치 생물체가 걷는 것처럼 보인다.  얀센은 자신의 작품을 기계가 아닌 

실제 생물체처럼 여기며, 라틴어식으로 학명을 붙인다. 직접 창조한 키네틱 

조각인‘바다의 동물’을 라틴어로 바꿔「아니마리스(Animaris)」라 명명

했다. 동물(Ani)과 바다(Maris)의 합성어인 이 이름에는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그의 예술 철학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아니마리」시리즈는 실제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진화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얀센은 작품제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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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움직임의 테크닉적 진화를 통해 최초로 만든 생물체의 이름은「아니

마리스 불가리스(Animaris Vulgaris,평범한 동물)」,후 바람의 방향에 따라 걸어

다니는「아니마리스 쿠렌스 불가리스(Animaris currens Vulgaris,걷는 평범한 

동물)」가 탄생했고, 등에 달린 돛을 이용하여 자연 바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2미터 높이의「아니마리스 쿠렌스 벤토사(Animaris currens 

ventosa,바람으로 걷는 동물)」로 진화를 거친다. 유전자처럼 동일한 모양으로 

복제되고 변형된 여러 개의「아니마리스 게네티쿠스(Animaris geneticus유

전되는 동물)」를 해변에 선보였다. 진화시기에 따라 종을 분류하기도 

했는데 나무를 이용해 제작한 「리그나툼(Rigeunatum,통나무 생물)」,1997~2001, 

압축공기를 사용한 「바포룸, Baporum,(공기생물)」,2001~2006 에 이어 최근에는 

판단을 내리는 뇌를 탑재한 「Kerebrum,케레브룸(뇌생물)」,2006~현재

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진화과정에서 얀센의 해변동물은 페트병에 

공기를 압축 저장하여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파도를 피해 도망갈 수 있고, 

감지기관을 이용해 물과 모래언덕의 해안가 환경을 인식하여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진화했다. 또한 스스로 움직이고 심지어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키네틱 조각들은 인간의 수명주기처럼 수명을 가지고 있다.   

부서지거나 오래되어 관절부분의 노후화로 부품교체를 하고 수리를 해도 

결국 작가는‘사망’진단을 내린다. 그의 작품 해변동물 시리즈의 평균수명은 

2년 정도 이며 진화하고 생로병사가 있는 것을 보면 단순한 키네틱 조각이 

아니라, 생명체들로 불릴 만하다는데 대해서 1절에서 백남준의 로봇의 21세기 

첫 번째 사고 해프닝과 같은 기계를 생명체로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 40 -

<도30>「Animaris Percipiere」35)

「아니마리스 페르치피에레,Animaris Percipiere」<도30>과 같은 자기-추진 

해변동물은 장기를 가지고 있다. 

<도31>「Animaris Percipiere」 공기를 저장하는 부분

  

<도31>은 재활용 플라스틱 병의 구성체는 바람에 의해 고압으로 올라가는 

공기를 저장할 수 있다. 다양한 수동 압축 펌프를 플라스틱 튜브와 함께 

결합해 만들어진다. 몇 개의 작은 펌프들은 미풍에 의해 해변동물의 앞

부분에서 돗처럼 펄럭이며 압축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들은 풍향, 풍속의 

영향을 받아 축적하기 때문에 병에 공기가 가득 압축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걸린다. 병의 마개를 열리면 바람이 병속으로 빠른 속도로 충전된다. 

35) http://www.strandbeest.com/photos.php,검색일20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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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길들이지 않은 바람을 통제하고 자신이 창조한 해변동물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얀센의 철학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근육이 필요하다.  

해변 동물이 움직임의 행위를 위해 길어지는 근육, 즉 튜브의 구성이 안 밖

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 내부 튜브의 끝에는 고무링이 있어 공기의 

긴밀성을 유지하고 공기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피스톤 운동을 하게 된다. 

공기가 병으로 부터 튜브 안에 있는 작은 파이프를 통해 피스톤을 밖으로 

누르고 근육이 길어지게 한다. 해변동물의 근육운동이 길어질 수 있도록 뼈와 

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근육은 마개를 열어 다른 근육이 다른 마개를 

열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 뇌와 같은 제어 센터를 

만든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컴퓨터로 제어되어 작동하는 로봇에 

비하여 그의 구조물은 한 단계 위의 생명의 원리를 알아내고자 하는데서 

다른 키네틱 조각보다 진일보 하다 할 수 있다.

<도32> 해변 동물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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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3>「아니마리스 리노세로스 트랜스포트,Animaris Rhinoceros 

Transport」

<도34>「아니마리스 쿠렌스 벤토사,Animaris Currens Ventosa」

이러한 얀센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각 부위의 움직임 구조들은 연구자가 

키네틱 요소를 구현하는데 있어 동일한 관절 링키지 구조를 사용하는 

유사점이 있고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여 동력에 필요한 전선이 필요 없이 

동작범위가 넓고 친환경적인 기계적 구조표현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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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작가

가. 최우람

(1) 동기(배경)

최우람 작가는 미술과 기계적 메카니즘과 친숙한 가정적 환경 속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이러한 요인으로 제어계측과 기계를 다루는 것에 관심을 

갖고 기계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들이 기계에 의지하는 부분이 증가하는

것을 보며 기계에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평소 생물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며 자연처럼 섬세한 움직임이 있는 기계 자체, 더 살아있는 생명체를 

닮은 기계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공생할 방법을 모색한다. 

그는 수만 년 간 생물의 진화 과정에서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고 또한 

수족관, 식물원, 자연 다큐멘터리나 생물에 관한 사진집에서 기계생명체를 

구상한다. 그는 자신의 작업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공간과 환경이 필요하며, 설득력 있는 생명체를 만들려면 서식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계생명체를 포함한 공간까지도 한 작업의 범주 안에 

넣고 있다.

(2) 예술철학

  최우람의 작업은‘상상속 세계의 새로운 생태학'으로 화석을 통해 현재는 

사라져 버린 과거의 생명체들을 연구하는 고생물학자의 작업에 대한 역발상

이다. 현대의 도시문명을 바탕으로 미래의 생명체들을 상상함으로써, 우리의 

현재의 삶을 성찰하는 일이다. 

이진숙 미술평론가는 최우람의 예술작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우람의 작품은 고전적인 조각품이 갖는 위엄과 독립성을 잃지 않고 있다. 가장 

단순해 보이는 작품도 2000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디테일은 매우 

세련되고 아름다운 기계미학을 구현하고 있다. 머리 속의 환상이 충만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하나의 실체, 조각이라는 구체적인 미적인 향유의 대상, 즉 또 하나의 

현실이 되었다. 최우람 조각의 느리고 유연한 동작은 레베카 호른의 기계 조각과 

비견할 만 하다. 레베카 호른의 기계 조각은 사실 매우 간단한 조작으로 움직이는 

수공업적인 기계이다. 단순한 기계적인 제어장치로만 움직이는 레베카 호른의 작품

이나 이보다 발전한 최우람의 작품에 예술성이 깃드는 것은 서정성이 기술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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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통제하고 상호 조응하기 때문이다. 로봇 조각들의 예술성은 서정성과 

기술력의 황금비례를 가지고 결합할 때이다.”36) 라고 보았다. 최우람의 

키네틱의 특징은 정적인 조각의 볼륨감이나 조형성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어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도 예술적 독립성을 갖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3) 작품분석

최우람37)은 구조물을 여러 마디로 연결하고 마디마다 모터를 동력으로 

크랭크나 레버, 기어를 이용하여 연결하여 움직임으로서 마치 생명체가 꿈틀 

거리는 듯한 효과를 연출하는 작가이다. 관람자와 로봇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는 10센티미터의 로봇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이다. 로봇회사 동료들과 

합작으로 만든 당시 유행하던 로봇「T-bone」스트라이크이며 그것이 로봇 

작업의 최초였다.

<도35> 최우람,「170Box Robot」    <도35-1> 전시장 모습
  

<도35,35-1>「170개의 Box Robot」2001은  한 발 옮겨 놓으면 전후좌우로 

파랑, 빨강, 노랑, 백색 등의 불빛을 깜박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며 주변의 

36)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j_tiffany&logNo=220390060000,

    검색일2018.7.5

37) 1970년 서울 출생, 중앙대조소과 동대학원 졸업, 움직임을 자신의 작품에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기계생명체(Anima-Machine)을 탄생시킨다. 기계생명체들에게 작가는 그 만의 방식

으로 식물계, 동물계, 동력, 재료 등에서 찾아낸 비슷한 대상들의 이름과 발견자인 자신의 

이름을 연결해서 이름을 붙인다. 작품들은 고고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가상의 이야기

(혹은 신화)와 함께 기계 장치로 정밀하게 제어되는 움직임을 부여 받아 현대라는 시공간

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한 켠에 존재하는 의식/무의식―기계와 생명의 양립―을 보여

준다. 움직이는 고체 덩어리에 불가할 수도 있었을 그의 기계들은 ‘이야기’의 힘으로 새로

운 시공간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인간과 공존하며 호흡한다.

http://www.galleryhyundai.com/?c=artist&s=1&gbn=view&gp=1&ix=179,검색일201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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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도 함께 움직인다. 

「오페르투스 루눌라 움브라,Opertus Lunula Umbra,2008」<도38>은 기어와 

크랭크를 복합적으로 이용한 운동시스템을 이용하여 힘을 안정적이고 부하가 

적은 방법으로 동력을 전달한다. 이 작품은 2차원적인 운동시스템을 병열 하여 

2차원적인 움직임의 효과를 낸다.

<도36> 최우람,「Ultima 

Mudfox(학명-Anmoropral Delphinus 

delphis Uram)」

<도37> 최우람,「Cakra-2552-a」, 

2008년 

<도38> 최우람,「Opertus Lunula 

Umbra(Hidden Shadow of the Moon)」

<도39> 최우람,「Una Limino 

Callidus」,2015년

주로 내외부의 공간적 특성을 계획적으로 반영된 현장에서 제작 작품 설치 

프로젝트 작품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기계 생명체 작품으로 

관객들은 높은 천정에 매달려 스스로 빛을 뿜으며, 서서히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 생명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고고학적이며 과학적인 가상 이론을 

바탕으로 첨단 기계 과학 문명 시대의 어둠 속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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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를 실물로 제시하는 방식의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높이 5m

에 이르는 가상의 거대한 기계생명체 「오페르투스 루눌라 움브라 Opertus 

Lunula Umbra (Hidden Shadow of the Moon)」는 바이킹족의 배에 달린 노처럼 

좌우 대칭 형태를 지닌 수십 쌍의 거대한 날개는 서서히 움직이며 장관을 

연출한다. 최우람은 고고학, 생물학, 로봇 공학 등 각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의 자문, 숙련된 스텝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상 과학 영화 속에나 

등장할 법한 유기적인 형태의 기계 생명체를 창조한다. 그가 만든 기계 

생명체들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각종 식물과 동물, 곤충들의 형태와 습성 등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기계 문명의 상징인 각종 정밀 기계 부속과 스텝핑 

모터, CPU전자 제어 장치로 구성된 몸을 지닌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38)

<도40> 최우람,「URC-1」, 2014년 <도41> 최우람,「Imago」, 2014년
   

최우람은 가상의 국제 연구소인 기계생명연합연구소(United Research of 

Anima Machine)를 조직하여 첨단 과학 문명의 화려한 외피 속에 감춰진 미지의 

공간에 존재하며 미생물처럼 자생적으로 번식하는 기계 생명체의 존재를 

조사하고 기록한다. 이 연구소는 수많은 산업 폐기물과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전기 에너지를 먹이 삼아 각종 금속과 모터, 회로 등의 부품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기계 생명체, 또는 현대의 도시 공간 속에서 우연히 발견된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를 찾아 학명을 부여하고, 이들의 행동 패턴과 습성 등을 추론

하는 보고서를 만든다. 이는 기존의 동식물학자 및 고고학, 혹은 천문학자

들이 미지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들을 분류하고 정의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38)http://www.mmca.go.kr/exhibitions/exhibitionsDetail.do?menuId=1010000000&exhId=201311010002928,

이추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글,인용,20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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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생명연합연구소(URAM)에 따르면「오페르투스 루눌라 움브라」는 태양 

광선이 달에 반사될 때 발생하는 빛 에너지가 인간의 환상을 증폭시키는 

에너지로 다량 방출되고, 이러한 달빛의 에너지가 물, 바람 그리고 인간의 

환상과 뒤섞이면서 항구도시 주변에서 주로 발견되는 새로운 종(種)의 

생명체라고 정의한다. 이들은 다양한 크기를 지니고 있으며 과거에 침몰된 

배들과 현대의 배를 구성하는 각종 구조의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지녔다고 한다. 첨단 기계문명 시대의 현대인들은 온갖 종류의 정밀한 기계 

장치에 둘러싸인 채 현대적 삶(?)을 유지하고 있다. 기계 없는 삶을 상상

할 수나 있을까? 때론 우리의 삶을 기계가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잠재적인 불안감은‘기계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날’인류가 멸망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적인 공상으로 나타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문명사회속 인간들은 좀 더 똑똑하고 

정밀한, 인간과 같은 기계의 창조를 위해 질주하고 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지하철의 깊숙한 어둠 속, 혹은 산업 폐기물 쓰레기 더미 속에서 

미지의 기계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아마도‘기계생명연합연구소’의 발표가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39)

이와같이 최우람은  테오얀센의 해변동물 시리즈처럼 작품에 생명성을 부

여하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으며, cpu프로그램 제어를 통한 전기모터동력을 

활용한 점은 차별성이 있다. 

나. 김기훈

39) http://www.mcst.go.kr/web/s_culture/culture/cultureView.jsp?pSeq=7550,

    검색일2017.7.2



- 48 -

(1) 동기(배경)

김기훈의 작업은 석고 조각 두덩어리 조각 사이 허공이 나타나는 이미지로, 

원래 있었지만 우리의 인식이 닿지 않았던 비례나 형태의 미의 분석하는 

미술교육이 무색하다고 여기고 고전적인 시지각을 바탕으로 시각적 착시와 

인식의 전환을 일으키는 옵아트 형식을 근저에 두고 있다. 그는 일상의 

시각으로 순수하게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은 각자의 선택

이며, 선택의 행위에 따라 상반된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일상적인 

시지각이 대상에 대한 직관적인 대상의 포착이 아니라 경험과 기억에 의해 

형성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시실을 지적하고 있다.

(2) 예술철학

김기훈40)작가의 작품은 경험주의와 게슈탈트 심리학 등 고전적인 시지각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시각적 착시와 인식의 전환을 일으키는 옵아트의 형식을 

보여준다. 또한,‘시각’과‘현대성’이라는 상당히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인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킨다. 허공에 만들어진 비너스의 실체를 보지 못한 

우리의 시각이나 배경에 의해 인격체를 왜곡하여 바라보는 현대인의 

시선은 문화에 의해 학습된 것으로, 곧 개인들이 대상을 보는 방법을 배운 것에 

따름이다.41) 이처럼, 한 사회에서 당연시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제시되는 

보는 방식은 곧 권력관계, 지배관계와 결부된 것으로, 김기훈은 그의 

작업을 통해 이러한 시각의 지배적 성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3) 작품분석

느린 속도로 빙글빙글 돌며 형상을 짐작할 수 없는 둔탁한 형태의 두 덩어리 

나무 조각<도42>은 제목도 철자(spelling) 반대 표기법으로「sunev」다. 

40) 1968년생, 서울,설치,조각가 

41) 서울국제조각페스타 참여작가 김기훈 https://blog.naver.com/sculpfesta/50166909497,검색일

20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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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2> 김기훈,「sunev」, 2011년

두 나무조각 가운데 회전하고 있는 비어있는 공간속에 360°로 돌아가는 

비너스(Venus) 조각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맞대고 돌아가던 두 덩어리의 

나무 조각 사이의 공간표현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로, 애초부터 나무조각과 

함께 그 자리를 돌고 있었던 것이다. 주지하고 있듯, 일상의 시각은 순수

하게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문화적 매개 작용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선택이며, 이 선택 행위에 따라 왜곡되거나 

상반된 시선을 갖게 된다. 각각 상이한 의미를 지닌 기호가 새겨진 두 판이 

자동차 엔진과 감속모터에 의해 서로 교차하며 서로의 간섭에 의해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 「ox」는 일상적인 시지각이 대상에 대한 직접적

인 포착이 아니라 경험과 기억에 의해 형성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42) 이와 같이, 김기훈의 작업에서 기계 운동에 의해 만들어

지는 우연적 이미지들은 시각적 경험이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지식이나 통념에 의해 매개되며,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역사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초기작품

「background」는 또 다른 측면에서‘시각’과‘현대성’의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 작업 역시 옵아트의 형식적 측면을 차용하여 얼핏 

보아 익숙한 형상과 배경의 구조로 쉽게 읽혀진다. 반복적 타원형 줄무늬가 

새겨진 아크릴 판이 좌우로 움직이며 철 프레임 중앙에 곧게 세워진 철자가 

시각적으로 휘어 보이는 현상은 지각 생리학에 의한 눈의 착시이다. 

작가는 즉각적으로 시각적 유희에 빠져있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움직이는 

줄무늬 판이‘사회적 배경’을 은유하고 있는 다중적 의미를 읽을 수 있도록 

만 원권 지폐로 줄무늬를 오려붙여 힌트를 제공한다. 이로써 시각적 유희는 

42) https://www.neolook.com/archives/20080804e,검색일2018.6.13

   서울 시립미술관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프로그램,노암갤러리 전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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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현대성의 시각문화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

이 된다. 

<도43> 김기훈,「모나리자」

2008년

<도44> 김기훈,「허공의 둘레」

2007년

그의 키네틱 조각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가 “눈금 자”이다. 

현대인의 시각이 어떤 기준으로 왜곡되어 있는지 자로 잰 듯 선명하게 

제시하기 위함일까. 그러나 오늘날의 형국은‘개성’을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계량화되어있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허공의 둘레><도44>는 비너스의 작

품처럼 줄자로 둘러싸인 두개의 형상체 사이 허공에 360°로 회전하는 인

간의 두상을 만들어 내며 우리의 관념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선입견과 잣

대들을 극명하게 시각화하고 있다. 오늘날 평등주의 사회에서 행복이란 무

엇인지 4지 선다형으로 묻는다면, 대부분의 현대인은 ‘물질적 안락’을 택

할 것이다. 그것은 사물과 기호로 측정될 수 있는 복리(福利)여야 하고,‘계

량가능 한 것’으로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43)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1929~2007)는 그의 저서 『소비의 사회』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행복의 신화에 대해 위와 같이 언급하며, 이어 “내면적인 

즐거움으로서의 행복-다른 사람들의 눈에 또 우리들의 눈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호와는 상관없는 행복,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행복-은 따라서 

소비의 이상으로부터 단번에 제외된다. 소비가 이상으로 삼는 행복이라고 

43)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culpfesta&logNo=50166909497,인용,검색일

2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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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우선 평등의 요구이며, 이를 위해서는 항상 눈에 보이는(visible) 

기준들에‘비춰보아서’의미를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44)

<도45> 김기훈,「움직이는 초상화」,2011년
  

  <도45>는 새로로 절단된 오만원권 지폐 속 신사임당의 얼굴 표정이 감속

모터의 움직임에 의해 웃기도 하고, 인상 쓰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적 행복의 가치 기준처럼 되어버린 돈에 웃고 우는 

우리의 자화상을 대변하는 듯하다. 

44)http://www.koreanartistproject.com/kor_artist.art?method=artistView&auth_reg_no

=105&flag=artist,서울시립미술관큐레이터,조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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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수진

(1) 동기(배경)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재료, 빛, 그리고 움직임을 위한 시학 

이라는 주제 하에 이루어진 작업을 통해 한국의 몇 안 되는 키네틱 조각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움직임이 미술의 영역에 열어놓은 그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과, 그것이 작가의 예술적 의식을 반영하는 등가물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예술철학

  안수진45)작가는 기계와 미술의 결합을 통해서 예술과 기계 사이에 존재해

왔던 적대적인 대립관계를 비적대적 관계로, 나아가서 예술적 감수성의 

발현을 기계적 움직임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의 발현을 보여주는 작가다. 

따라서 언제나 새로운 실험을 획책해야만 하는 과학자의 성스러운 고뇌를 

보여주기도 하여, 패기만만한 발명가의 야심찬 모험을 그려내기도 한다.   

그것은 그가 기계나 도구에 대한 지식과 고도의 수공적 기술을 갖춘 끈기

있는 장인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며, 돌발적인 행태를 통해 새로운 '보는 재미

'와 자극을 요구하는 관객의 욕망, 그것을 보듬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릿광대의 

슬픈 운명과 맞닿아 있다. 그의 작품들은 거의 모두가 일정한 기계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작업들이며, 그 기계적 움직임을 통해 어떤 일정한 서술의 구조를 

형성해왔다. 주로 타이머가 동반된 전기모터에 의해 추진되는 여러 기계를 

통해, 관람자는 다양한 종류의 반복적인 운동을 보고 즐길 수 있다.

(3) 작품분석

움직임 자체가 작가의 일정한 의도에 의해 설계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력전달 장치 자체의 힘에 의해 생기는 우연한 돌발적인 운동감이 

강조되기도 한다. 일단, 철판 띠가 커다란 철재탑을 중심으로 우아한 곡선의 

조합을 그려내는 「야합의 띠」<도46>가 전시장의 중앙에 위치한다. 거대한 

45) 1990년 서울대학교 조소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키네틱조각가로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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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띠가 크랭크의 추진작용과 기어의 맞물림을 통해 천천히 순환하며 

움직이는 이 작품은, 구조를 통해 움직이는 질서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

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에 해당된다. 물론, 여기에서 관람자는 기계를 

통한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제목이 암시하듯이, 팽팽한 

듯 하지만 실제로 느슨한 이완의 상태로 파악할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은유로 생각할 수 있다. 모터가 제공하는 물리적인 힘이 바닥의 긴 철판 띠에 

제공됨으로써, 이 작품은 파장이 시작에서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극적인 

연쇄의 파장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쇄현상은 공간적 지각과 함께 맞물린 

시간적 지각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46)

<도46> 안수진,「야합의 띠」,1996년

<도46-1> 안수진,「야합의띠」,전체사진

46) http://www.ahnsoojin.com/State_K_Lee.htm,움직임의 시학 - 안수진의 키네틱 조각

의 가능성李 鍾 崇(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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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7> 안수진,「위험한 사랑」,1996년 <도47-1> 안수진,「위험한 사랑」

경우에 따라, 작가는 여전히 가시적인 조형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때도 있다.「위험한 사랑」<도47>과 같은 작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두 개의 낚싯대에 연결된 모노 필라멘트줄47)을 모터가 잡아

당기는데, 이때 그 낚싯대의 탄성 때문에 하트 모양이 벽면에 만들어진다. 

<도48> 안수진,「실내풍경」,1996년

「실내풍경」<도48>에서 처럼 탁자 위의 꽃병이 돌아 움직이며 벽면의 옷걸이에 

걸린 옷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작업이 있다. 이것은 작가 자신의 주변과 

인간의 환경에 대한 감각적인 관찰의 결과로써 시적(詩的)인 풍경을 옮겨다 

놓은 것처럼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현실과 관련된 풍경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작업으로 「그네와 상어」<도49>는 들숨과 날숨을 쉬는 커다란 상어 

47) 하나의 노즐에서 방사되는 섬유를 다른 섬유와 꼬여 합치는 일 없이 최종 제품으로 한 

것. 멀티 필라멘트(다섬유)의 대응어, 낚싯줄,어망,부인용 양말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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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느러미를 배경으로, 앉음막에 사진을 담고 있는 그네가 시계추처럼 

진자운동을 반복한다.

<도49> 안수진,「그네와 상어」,1996년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물체들이 조합되어 관람자의 낯선 

심리적 연상 작용이 요구된다. 또한 만약 현실의 풍경 속에서 낯선 심리적 

연상을 보려하지 않고, 실제적인 움직임과 그 결과에 따른 약동의 상징만을 

보여주는 「낯선 곳의 새」<도50> 이 있다.

<도50> 안수진「낯선 곳의 새」,1994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검은색 날개가 천천히 펼쳐지고 접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눈 아래 두는 새로운 비상을 

꿈꾼다.48) 안수진은 움직이는 조각인 ‘키네틱 아트’를 통해 기계 속 

48)http://www.art500.or.kr/ahnsoojin.do?pageNumber=4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예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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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처한 상황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관심을 실체화 한다. 

<도51> 안수진,「작업자」
<도52> 안수진,「평면의 시간」

「작업자」<도51>은 자기 신장의 세 배가 넘는 크기의 짐을 들고 걷는 사람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이 작업자가 옮기는 높고 큰 짐은 무게중심의 변화에 

따라 약 4도정도  앞뒤로 번갈아가며 기울어지기를 반복하는데 들고 있는 

짐이 자신의 뒤편으로 기울어지면 작업자는 뒷걸음질을 하고 짐의 무게가 앞

으로 기울면 작업자는 앞걸음 질을 하게 된다. 아슬아슬한 찰나의 시간에 

관하여 관람자도 일체적 상황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연출한 작업이다. 

안수진의 작업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랜 시간 ‘움직임의 시학(詩學)’ 또는 ‘시적(詩的) 장치’들을 만들어 왔다.

이 장치는 키네틱 조각이지만 일반적인 키네틱 작품들의 시 지각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와 대면한 세계, 또는 시스템에 대한 편안함 속에는 불편함이 존재하며 분명히 

갈등적 요소가 있음을 보이고자 하는 어떤 장치”이다.라고 말했다. 49)  

그의 키네틱 작업은 단순히 움직임이 주가 되는 전통적 개념의 키네틱 아

트와는 달리 움직임 속에 작품마다 개개의 서사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원,검색일2018.5.12

49) http://arthub.co.kr/m/board/archive_view.html?No=20831&k_date=2015&k_month=09,검색  

  일2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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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키네틱 매체와 결합한 공간

최근에 컴퓨터 제어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발된 서보모터(Servo Moter)기술은

키네틱아트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스텝모터는 펄스 

신호로 위치, 속도의 지사가 가능한 개방형 루프로 간단히 정확한 제어를 

가능하게 함으로 컴퓨터제어에 적합한 모터로 보급되었다. 보급 초기단계에는 

정전압 구동에 의한 낮은 구동전압으로 사용되었고 저속에서 일정량 회전하고 

위치를 멈추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법이었다. 스텝모터는 반도체 성능 향상으로 

스위칭에 따른 정전류 제어가 주류로 되고 고전압에서 구동이 가능하게 되는 

넓은 속도범위에 사용하게 되었다. 서보모터는 물체의 위치, 방향, 자세등을 

제어하고 목표 값이 임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제어장치로 

일반적인 고속회전모터나 감속모터와는 달리 움직임을 지정하면 제어

계측회로에 의해 그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정확히 조정하여 더욱더 세밀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기계에서 움직임의 근원은 

회전운동을 통해서 만들어 진다. 물론 특정한 모터(Linear Motor)나 유압 

장치(Hydraulic System)를 이용하여 수직 또는 왕복운동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사실‘회전’ 이라는 움직임은 아주 오래전부터 바퀴나 Fan의 형태로 

자연으로부터 쉽게 얻어 낼 수 있는 움직임이었고, 이는 증기 기관과 연소 

기관의 형태를 거쳐, 이제는 전기 기관 즉 ‘모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동력원이 되었다. 또한 회전 운동의 움직임 자체가 아주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Kinetic 예술작업에서 필수적인 동력원이 되었다.

<도53> Dynamic structure-Willem van weeg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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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em van weeghel은  「Dynamic structure」<도53> 연작에서 회전하는 

단색 막대들의 조합을 통해 단순하지만  그 이미지가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시간성 부여를 통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관람자의 발을 한참 붙들어 

놓는다. 이러한 작업의 구현 자체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모터가 여러개 

쓰인 정도로 쉬운 작업이지만, 작가는 각 스테핑모터의 배치와 회전의 속도, 

그리고 교차하는 막대의 조합형태 등을 계산하여 반영했다.50) 스테핑 모터

는 펄스신호를 보내, 움직임의 일정한 길이나 각도만큼 움직임을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펄스신호를 보내기위해 전용 모터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스테핑모터는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정지를 해도 유지토크가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따라서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등의 다양한 정밀제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이 된다. Will van weeghel의 작품보다 조금 응용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ART+COM의 「THE SHAPES OF THINGS TO COME」<도54>는 

회전하는 모터에 비단실처럼 보이는 스틸와이어라는 실을 달고 그 끝에 714개의 

움직이는 금속 구가 각각의 스텝모터의 제어 속에서 선형(위,아래)운동으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낸다. 키네틱 조각예술과 자동차의 디자인 발견 과정을 

은유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얇은 강철 재질의 와이어에 금속구들이 6m의 

면적을 차지하고 매달려 7분 동안 구성된 한편의 드라마를 보여주듯이 움직인다. 

<도54> Kinetic Art by +COM (좌)THE SHAPES OF THINGS TO COME(우)KINETIC RAIN

  

처음에는 수직으로 배열된 와이어에 매달린 금속구슬들이 점차 운동과 

이동을 반복하며 점차 완성된 자동차의 형상을 갖추게 되는데, 불완전한 

형태에서 점차 완전한 형태의 디자인이 되기까지의 순차적 질서를 표현하고 

50) http://blog.lgcns.com/1237,예술과 IT-키네틱아트,검색일2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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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작업은 B자동차 회사와 협업한 작업으로 마지막에는 자동차의 

형상을 구현하는데, 이미지 자체가 상업적인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사로잡는다. 박물관에 전시된 키네틱 조각은 개별적인 714개의 메탈

구형에 모두 스텝모터가 장착되어 있다. 얇은 강철 재질의 와이어에 의해 

허공에 매달린  금속 구슬들은 7분 동안 6m의 면적을 프로그램 애니메이션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며 이야기를 펼쳐 보인다. 처음에는 서로 엉켜있는 듯한 

금속 구슬들이 이동한 후에는 점차 완성된 자동차의 형상을 갖추게 되는데, 

불완전한 선재와 점재구성의 형태들이 공간을 형성하면서 완성된 형태의 

디자인이 되기까지의 무질서와 혼란 속의 질서를 담고 있다. 금속 구슬의 

시간성과 공간성이 결합한 운동과 이동으로 디자인의 형태를 점차적으로 

갖추어 나가는 과정을 예술적으로 시각화하여 완전한 차의 형태를 만들어 

낸다. 관람자는 금속 구슬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움직임에도 놀라지만, 

부드럽고 정교한 움직임 구현이 어떤 기계적 메카니즘에 의해 적용되었는가 

하는 점을 더 궁금하게 여긴다. 싱가포르의 Changi 공항에도 비슷한 작업

방식으로 구 형태가 아닌 물방울 모양의 금속이 움직이는 작품이 있다.

또한 동적요소는 건축에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스페인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설계한 「밀워키 미술관」<도55>이다.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따라 거대한 막대봉을 들어 올려 거대

한 어닝(awning)의 모습이 변하며 다 올려진 모습은 마치 새의 날개의 형상

을 하고 있어 조형미와 실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도55>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밀워키 미술관」

또한 영국 런던 The Grand Canal 운하에 있는「Merchant Square Foot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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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6>은 5개의 부채살 모양의 구조물이 각각 펴지면서 다리가 되고 또 배들이 

지나다닐 때는 접혀 올라간다. 건축적 기능 외에  각각 나뉘어 올려지는 

다리의 에너지효율과 키네틱 작품의 조형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담당 하고 

있다.

<도56> Knight Architects,

「Merchant Square Footbridge」

조형적 기능 예51)

<도56-1>「Merchant Square Footbridge」

건축적 기능 예

<도57> Thomas Heatherwick Studio,「Rolling Bridge」

런던 The Grand Union Canal52)

「Rolling Bridge」<도57>은 12m 길이의 총 8개의 트라이앵글 형태가 

연결된 트러스 구조로, 유압펌프로 완전한 원형으로 접힌다. 이 다리는 

단순한 다리기능 외에도 공공조형물로의 역할도 담당하는 좋은 키네틱 

아트와 건축적 공공미술로의 융합적 형태를 보여준다. 

51) https://knightarchitects.co.uk/#/bridges/projects,검색일2018.7.3

52) http://www.heatherwick.com/,검색일20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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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와 같이 디자이너와 건축가의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술, 문화와 융합된 양상으로 까지 영역이 확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키네틱아트 작가들도 이러한 시대의 양상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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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움직임을 표현하는 기계 메카니즘 구성요소 분석

  키네틱 작품에서 기계메카니즘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움직임을 구현하는 

핵심요소로서, 기본적으로 기계구조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거나, 반복 사용하여 

다양하고 섬세하게 움직이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기계구조의 작동방식은 

다양하지만 기본 구조장치로는  기어(Gear), 캠(Cam), 크랭크(Crank), 레버

(lever)등  네 가지가 있다. 다양한 기계 메카니즘 구성 요소 중에서 연구자의 

작품에 주로 적용한 기계 구성 요소를 분석하였다. 

1. 기어

기어는 어학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2개 또는 그 이상의 축 사이에 회전이나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 쌍으로 

작동하며, 대부분 원형 형태이고 기어의 톱니는 다른 기어의 톱니와 

맞물리면서 회전운동과 회전력(토크)을 미끄러짐 없이 전달하고 가속 또는 

감속한다. 회전을 통한 동력 전달이 확실하며, 정확한 각속도비(角速度比)로 

전달할 수 있고, 동력손실도 적고, 구조도 비교적 간단하여 내구성이 긴 장점이 

있어 기계 구조장치에 폭넓게 쓰인다. 

기어의 역사는 바퀴의 역사와 같이한다. 기원전 아르키메데스(Archimedes, 

287?~212B.C.),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BC322) 헤론(Heron,BC120 

~ BC75)등도 기어를 제작하고 기계에 응용하였다. 또한 물시계 등에서도 

운동을 전달하기 위하여 기어를 사용하였다. 항상 일정한 회전속도비로 동력을 

부드럽고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어 톱니의 접촉면은 특정한 형태로 정

확하게 제작해야 한다. 

1쌍의 기어 중 작은 기어(피니언)이 구동축에 연결되어 있으면 속도가 줄

고 회전력이 커지지만, 피니언기어가 피동축에 연결되어 있으면 속도가 

커지고 회전력은 작아진다. 피동 기어의 톱니수가 피니언보다 2배 많으면 

피동 기어는 피니언기어에 의해 회전력이 2배인 반면 속도는 1/2배이다.   

기어와 연결된 축들은 비교적 가깝게 위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간에 물

리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적인 관계가 있다. 즉, 평행한 것과 평행하지 않은 

것, 교차하는 것과 교차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처럼 각기 다른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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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에 따라 그에 알맞은 기어를 만든다. 축이 평행하면 길이방향으로 

곧고 축에 나란한 톱니를 가진 기어(평 기어)나 톱니가 나사처럼 비틀린 

기어(헬리컬 기어)로 연결한다. 축이 교차할 때는 원뿔대에 테이퍼 톱니가 

배열된 기어(베벨 기어)로 연결하며, 평행하지도 교차하지도 않는 축은 

웜 기어로 연결한다. 

웜은 나사와 비슷하고 기어는 실린더 주위를 감은 긴 너트의 1/4 단면과 

닮아있다. 교차하든 교차하지 않든 평행하지 않는 축은 대부분 서로 직각을 

이룬다. 웜은 기본적으로 나사이기 때문에 나사줄(톱니)이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평행축 기어(평기어 또는 헬리컬 기어)는 피니언과 계속 접촉해야 하므로 

적어도 5개의 톱니이상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1쌍의 기어에서 큰 속도비를 

얻는 데는 웜 기어가 적당하고, 축이 평행하면 큰 속도비를 얻기 위해 

여러 개의 기어 쌍(기어열)을 연결하여 사용해야 한다.53)

작품에 움직임을 구현하는 각 특성에 맞는 기어를 사용함으로써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고장과 파손의 비율을 줄일 수 있다. 기성품 기어를 

사용할 경우 작업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지만 작품의 성격에 맞는 t수의 

톱니를 주문 제작할 경우 제작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작품에 

동적요소를 부여함에 있어 감속모터의 특성에 맞는 기어를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오토마타에 응용되는 아날로그적 방법으로 직접 핀기어 제작

하여 작품에 응용할 수도 있다.

53)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3g1071a,다음백과사전 검색어 기어」,인용

    검색일2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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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8> 기어의 종류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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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캠

캠이란 회전운동과 왕복운동을 담당하는 특수한 윤곽이나 홈이 있는 판상

장치(板狀裝置)로서 캠을 원동체로 종동체(從動體)에 왕복운동 또는 요동운

동을 한다. 캠은 그 윤곽 또는 홈이 평면곡선으로 나타나는 평면 캠과 공간

곡선으로 나타나는 입체 캠으로 크게 구분된다.

         

<도59> 평면캠의 운동

평면 캠<도59>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판(板)캠으로, 그 윤곽이 

하트형(심장형)인 것을 하트캠이라고 한다. 하트캠은 등속회전운동(等速回轉

運動)을 등속왕복운동으로 바꾼다. 판 캠은 종동체를 밀어 올릴 뿐이고, 끌어

내리는 데는 중력이나 스프링의 힘을 이용한다. 내연기관의 흡배기(吸排氣) 

밸브를 움직이는 데 사용된다. 평면 캠의 또 하나는 홈 캠으로  종동체를 

확실하게 밀어올리고, 또 끌어내릴 수가 있다. 확실하게 운동을 전하는 캠을 

확동(確動) 캠이라고 한다. 직동(直動)캠도 캠의 왕복운동에 의해서 종동체는 

연속왕복운동 또는 간헐적 왕복운동을 한다. 

54)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84850&cid=40942&categoryId=32353,

   인용,검색일2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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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0> 입체캠의 운동55)

입체 캠<도60>은 실체(實體)캠이라고도 하며, 가장 간단한 것은 경사판 

캠으로 종동체가사인(sine)운동을 한다. 원통 캠은 원통 표면에 홈을 낸 것으로 

원통이 회전하면 그 홈에 따라서 피동체가 원통축에 평행한 면내에서 왕복

운동을 하며, 모선(母線)을 따라 종동체에 운동을 시킨다. 또, 원뿔 표면에 

홈을 낸 것을 원뿔 캠이라고 하며, 역시 모선을 따라 종동체에 왕복운동을 

시킨다. 구면 캠은 구(球)의 표면에 홈이 파져 있는 캠으로 구가 회전하면 

돌기는 홈의 움직임에 따라 좌우로 움직여서 수직축은 특수한 진동을 한다.  

캠은 다양한 응용 형태로 복잡한 운동을 얻을 수 있으므로 키네틱 작품에

서 복잡한 움직임을 요구할 때 응용된다. 

  3. 모터

키네틱의 주된 표현 매체에서 자연적 에너지인 풍력, 수력, 태양력등 

자연에너지를 제외하면 거의 모터를 활용한다. 모터는 전류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바꾸는 장치이다.  

대부분의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동력을 만들지만 직선운동을 생산하기도 

한다. 발전기는 전동기와 반대되는 장치로서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전동기와 발전기는 서로의 역할을 바꿔 대신할 수 있다.   

1831년 페러데이가 전자기유도를 발견한 무렵부터 전동기가 만들어지기 

5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9544&cid=40942&categoryId=32351,

    인용,검색일2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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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초기의 전동기는 영구자석의 인력과 척력을 이용하여 가동부는 

회전시키지 않고 요동시키는 방식이었다. 1830년대에는 오늘날의 직류전동기 

형식이 전기자와 직류여자(전자석을 자석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전류)된 

전자석을 사용하여 최초로 만들어졌으나 출력이 적고 연구 단계에 불과

하였다. 이후 페라리스와 테슬라가 교류에서 만들어지는 회전자기장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각각 독자적으로 2상 교류전동기를 발명하였다.56)     

1889년 독일의 도브로월스키가 출력 100와트(W)의 3상 교류전동기를 처음 

만든 이래 3상 교류전동기가 오늘날 교류전동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직류전동기와 교류전동기 모두 동일한 원리로 동작한다.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자기장 속에 놓으면 자기장의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전자기적인 

힘(로렌츠 힘)이 발생한다. 전동기 내부에 자석을 놓아 자기장을 만들고, 

축에 연결된 도선에 전류를 흘리면  전자력이 발생하여 플레밍의 왼손법칙에 

의해  회전하게 되어 동력을 창출한다. 직류전동기는 속도, 토크 및 회전

방향의 제어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류기가 필요하고, 정류 문제나 

기계적인 강도상의 문제로 고속화에 제한이 있으며, 브러쉬 부착전동기는 

정기적인 보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소형 직류전동기는 대개 12V 

정도의 저전압에서 작동한다. 직류전동기는 속도제어가 쉬워 전철, 엘리베이터 

압연기등과 같이 속도조정이 필요한 경우 널리 사용된다. 연구자의 작품의 

주동력의 근원은  저회전 고토크 감속모터이다. 일반 모터의 상부쪽에 감속

장치(기어)를 부착하여, 회전속도를 줄이고 회전력(토크)를 높이는 모터이다.  

즉 감속모터는 기어장치를 이용하여 모터의 속도를 줄이고 힘을 높이는 것이

다. 

모터와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토크(torque): 회전력, 모터가 회전하는 힘으로 감속비가 높을수록(회전

속도가 느려질수록)회전력이 높아진다.

RPM(revolution per minutes): 분당 회전수(1분에 몇 번 회전) 연구자의 

모터는 분당 9회전 하는 저속 토크 감속 모터를 사용하였다.

감속비: 모터를 기어장치로 감속시키는 비율로‘rpm/감속비’이다. 즉 rpm

이 1,000인 모터를 1/10으로 감속시키면,rpm은 분단100번 회전하게 된다.   

5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9452&cid=40942&categoryId=32374,

    인용,검색일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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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감속모터는 작품의 운동성에 따라 토크와 분당회전수에 맞는 감속

모터를 선택해야 한다.

<도61> 연구자의 작품에 장착한 종류의 감속모터

4. 풀리와 벨트

풀리는 로프를 걸어 회전시키는 바퀴로 이전 이미지로 이동다음 이미지로 

이동하는 원리로 벨트풀리·벨트바퀴라고도 하며, 벨트풀리를 단순히 풀리

라고도 한다. 벨트풀리는 보통 주철제(鑄鐵製)로 만들지만 경량화(輕量化)를 

위해서 나무로 만든 것, 고속도용에는 경합금(輕合金)의 것이 사용된다. 

<도62> 벨트와 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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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축이 간격이 있어, 기어나 마찰바퀴 등으로는 직접적인 회전력을 전달

하기가 부적당한 위치에 있을 경우에 사용된다. 편평한 띠 모양의 평벨트

<도62>, 단면이 V자형인 V벨트가 있다. 평벨트는 가죽 외에 면사·모사·마사·

고무 등으로 짠 직물벨트가 사용된다. 쇠가죽을 무두질하여 부드럽게 만든 

가죽벨트는 내구성·탄력성이 있으며 1급품으로 인장강도는 1㎠당 2,500kg 

정도다. 고무벨트는 면벨트에 고무를 입혀 내마모성을 좋게 한 것으로 인장

강도는 1㎠당 400kg 정도이다. 이 외에 가죽벨트를 직사각형으로 잘라 핀으로 

연결하여 휨성을 좋게 한 링크벨트, 두께 0.1∼0.2mm, 너비 80cm 이내의 

강대(鋼帶)를 사용한 강제(鋼製)벨트도 있다.57) 또, 면사·레이온 등으로 보강한 

고무제로서 끝이 없는 고리 모양으로 된 V벨트는 축 사이의 거리가 작을 때 

또는 속도비가 클 때 사용된다. 미끄럼이 작은 것이 특징이며, V형의 꼭지각은 

40°이다. 우레탄 벨트는 길이에 맞게 절단하여 열로 녹인 면을 붙여 벨트를 

만들 수 있어 쉽게 움직임을 구현하는데 활용도가 높다.

5. 체인

체인은 우리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전거의 동력 전달에 사용하는 

것처럼 원판 모양의 둘레에 이를 만든 스프로킷에 맞물리면서 동력을 전달

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기어처럼 스프로킷과 체인이 이에 맞물리기 때문에 

미끄럼이 없이 큰 동력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 체인의 길이를 조절하여 

먼 거리의 동력 전달이 가능하나 마찰이 많고 소음과 진동이 커서 고속 

회전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나 키네틱 작품과 같이 저속 회전하는 축과 축의 

동력을 연결하는 중요한 장치로 연구자의 동력전달장치의 주된 장치로 활용 

하였다. 사용처에 따라 소음을 줄인 사일런트 체인과 롤러를 끼워 내구성을 

증가시킨 롤러 체인 등이 있다.58)

57) http://tip.daum.net/question/56948474,인용검색일2018.3.5

5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3610&cid=47326&categoryId=47326,인용

    검색일2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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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3> 체인 및 체인 커터기

<도63>은 체인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체인의 핀을 빼는 공구 이다.

이러한 기계적 메카니즘 구성요소의 분석을 통해 다음 제 4장에서는 연구

자의 작품 제작과정 속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되었고 역할을 통해 

움직임을 표현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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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자의 작품 제작결과 분석

  제1절 선재 구조적 이미지와 동적 요소의 결합

  본 논문은 연구자의 작품의 예술철학과 작품의 동적 표현 특성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제 3장에서 국내외 표본작가의 키네틱 작품과 동향을 

고찰한 내용들을 토대로 연구자의 작품을 형태적 구조, 표현 특성 측면에서 분석

하고 해석한다. 최첨단 기술이 예술표현에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대 변혁의 현실 속에서 키네틱 매체의 아날로그적 제작 접근을 통한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주된 의미와 연구자의 작품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장이다. 연구자의 작품제작과 논문을 연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졌던 부분은 그림자를 동반한 실제적 움직임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의도된 움직임을 효과적이고 조형적으로 

전시 공간 안에 표현해 내는 것이 관건이다. 키네틱 아트의 기계적 움직임을 

기반으로 저속감속모터와 기계적 요소를 결합하여 동작하는 형태의 구상을 

입체화 하고, 나아가 관람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움직임의 주체적 역할을 

부여하도록 한다. 따라서  연구자의 작품의 형태적, 내용적 분석을 통해 

재료의 제작 방법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한다.

1. 작품구상의 배경

  연구자의 전시주제는 「Up Town Down Town」으로 도시의 상류사회와 하

류사회의 사회양극화의 단면을 풍자적으로 엔진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돈과 권력의 연합체인 성장기계(growth machine)가 현대도시를 움직이는 힘’

이라고 보았던 미국의 사회학자 몰로치(Haryey Molotch,1940~ )는

‘이 성장기계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수량적으로만 반응할 뿐 삶의

요구,질감의 요청은 아예 신호 조차 포착하지 못한다.’고 역설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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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4> 나상세,「Up Town Down Town」,2017년

연구자는 <도63>에서 소형 감속모터를 동력으로 한  선재적 스틸 구조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반복되는 획일화된 도시일상들의 상징성을 표현했다.  

복잡한 도시개발 과정 속에서 파생되는 그림자를 동반한 움직임과 소음(Noise)을 

전시장에서 새롭게 재해석했다. 나아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주소를 모색해 보고 그 흔적들을 기록하는 것을 전시목적을 삼았다. 

도시 일상 속에서 어쩌면 자아조차 망각한 채 맹목적으로 정신없이 

늘 기계의 부속품처럼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불안한 자화상

이다. 예술은 이제 실제 현실의 삶으로 침투한다. 연구자의 기계적 동적요소가 

결합된 설치작업의 전시공간은 단순히 오브제가 놓이는 3차원의 공간이 

아니라 넘어 정치, 사회, 문화적 영역으로 대중 속으로 확대된 숨 쉬는 

공간이며, 다차원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인식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과도하게 포장되고 다듬어지고, 감춰지고 있는 사회다.  

조용하던 도시외각에 갑자기 불어 닥친 원룸촌, 건설유행에 본인(연구자)의 

야외 작업장의 그늘도 점점 늘어만 갔다. 결국 사방이 콘크리트 소음과 

분진으로 휩싸이고 답답하고 고립된 공간만이 남게 됐다. 도시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무분별하게 우후죽순 지어지는 원룸촌, 고층아파트 단지 등 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즉, 지역문화 소멸, 자연 환경문제, 소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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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겪게 된다. 결국 그것은 연구자의 작품제작에 있어 모티브가 되었고 

모든 작업은 그 공간에서 제작되었고 키네틱의 기계적 메카니즘 형식으로 

표현은 직조형태로 사실적이고, 내용은 은유적으로 관객과 소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현대물질문명의 무분별한 발달로 야기된 

도시사회의 한 현상들을 움직임과 소리를 조형적 요소로 전시공간을 표현

하였다.

2. 재료적 특성과 조형기법

연구자의 작품의 주재료는 철이다. 철은 오랜 인류와 역사를 같이해온 

친환경 재료다. 철은 부식이 되어 자연으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더욱 점토와 

같은 친환경적 재료로서 연구자에게 친근한 재료다. 또한 철은 현대성을 

상징하고 철의 특성상 날카롭고 차가운 도시의 일상을 표현하기에 더 없이 

좋은 재료이기도 하다. 또한 감속모터나 기계적 (힘)토크를 지탱하기 위해서 

단단한 재료인 철이 필수적이다. 또한 불과 열에 의해 가공 즉, 접합과 절단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도 철이 가진 매력이다. 연구자의 작품들은 기계적 

메카니즘과 이를 제어하는 적외선 센서라는 장치가 결합되어 관객의 반응에 

따라 움직임이 연출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크게 2가지 제작공정

으로 나눌 수 있다. 

1차 제작 공정으로 철을 주재료로 하여 용접 접합방식의 직조형태를 

취하였다. 현대조각의 기법에 있어 철, 동, 스테인레스 스틸 같은 금속을 

불꽃으로 녹여 직접 연결하거나 용접봉으로 금속을 서로 연결하여 형상을 

만드는 조각방식인 용접조각은 현대조각에 혁신을 가져왔다.59)고 볼 수 

있으며 키네틱아트 작가에게도 용접기술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용접이라는 

산업기술이 미술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조각개념은 새롭게 정의되었다. 

용접조각은 조각의 재료가 돌이나 나무, 청동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깨뜨렸을 

뿐 아니라 조각의 영역을 깎아내기(彫, carving)나 살붙임(塑,modeling)의 

영역에서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방법의 조형언어가 되었다.60)고 볼 수 

59) 로잘린드 크라우스는 20세기 전반기 현대조각에서 ‘움직임의 도입’,‘오브제의 사용’,그리고 

‘용접기술의 도입’을 가장 중요한 혁신으로 언급하고 있다. Rosalind E. Krauss, 

"Magician's Game:Decades of Transformation, 1930~1950,"in 200 years of American 

Sculpture, ed. David R. Godline (New York:Whitney Museum,1976),P.161 ,현대조각의 

새로운 지평  戰後의 용접조각 김이순지음 p.2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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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키네틱 아트에 제작에 있어 운동에너지를 

견고하게 지탱하면서 중심축 역할은 필수조건이다. 용접은 정밀도를 

요하는 부위에 따라 알곤 용접과 전기 아크용접을 병행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정밀도를 요구하거나 아크 불꽃을 피해야 하는 모터축등 전기계통 부분은 

알곤 용접을 적용했고, 아크용접은  두께 5∅이상의 마환봉 용접시 적용했다.

<도65> 알곤용접 부품 (세라믹노즐,콜렛바디,텅스텐봉)

알곤 용접은 전기적인 아크가 발생되는 부분에 알곤 가스로 에워싸서 

용접부위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용접법이다. 일반 아크 용접과 다른점은 

용접봉이 없이도 용접이 가능(일명 제살때우기)하다는 것이며, 아크는 모재와 

텅 스텐봉 사이에서 일어난다. 주로 스테인레스 스틸 용접에 적합하며, 

알루미늄까지 용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얇은 모재 용접에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나 스틸 종류 중 백관이나 코팅된 모재를 용접할 경우는 코팅 면이나 

백관의 도금면을 제거하고 용접해야 한다. 또한 용접 슬래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용접면이 깨끗하고, 용접부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작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주의할 점으로는 용접시 발생하는 아크의 강도가 일반

용접기보다 훨씬 강하여 눈 뿐 만 아니라 노출된 모든 부분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알곤 용접시 안전 보호장구는 필수이고 불꽃에 노출되는 모든 

부분을 가려줘야 한다. 또한 전기 장치 외에 알곤 가스통이 별도로 필요

하다.61)

60) 앞의책 P.29인용

6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tj271&logNo=20208935374,

    검색일20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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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6> 불활성가스 텅스텐 아크용접 원리

  

다음으로 기계적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2차 제작공정은 센서, 모터, 전원

부분의 연결공정으로 납땜기법을 적용하였다.

제2절 작품분석

1. 예술철학

연구자가 보는 작가의 예술적 세계는 작가자신의 손을 통한 직접적인 감정

이입만이 관람자와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모든 작품제작 

공정은 수제작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본다. 고철상과 금속 재료상 들을 

분주하게 찾아다니며 정보를 얻고, 산업현장 또는 현대사회 문명 속에서 사용

되어지는 부품을 작품에 이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나온 폐

기계부품등 오브제의 성질을 변형 없이 작품에 차용하기엔 한계성이 있다.   

그것은 지극히 기능적이고 상품적인 역할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품의 일부

였으므로 연구자의 작품의 내용적 의미전달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까지는 

변형 또는 개조라는 필수 절차가 필요했다. 

최근에는 오브제의 변용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2차원/3차원 디자인, 

제도를 위한 CAD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설계 후 레이져 절단 및 3D출력물을 

바로 제작공정에 적용시켜 표현하고자 하는 기계 메카니즘의 형태와 움직임의 

범위가 더욱 적극적이고 복잡하게 구현 가능해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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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움직임을 구현하는 키네틱 매체를 활용하는데 있어 작가는 

기계적 특성과 원리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의도한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 관람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연구자는‘우리’가 속해 있는 도시일상의 모습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그 안에 사는 모습들을 풍자적으로 풀어놓았다.  

작품에서 보여주는 조형언어의 특징은 단순한 철구조물과 움직임을 이용해 

공간 확장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인 것에서 나아가 관람자가 개입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파생되는 병폐와 모순점들을 

은유적 방법으로 다양한 작품으로 시각화하여 메시지를 관람자와 공유하고

자 했다. 예술적 미학이 불변의 미가 아닌 이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 속

에서 자신만의 조형언어를 연마하고 형상화시켜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재료

적 연구와 구조물의 유기적 움직임과의 조형성 탐구를 통해 시대의 기록자로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2. 제작과정 분석

연구자는 작품의 주재료인 환봉을 연마한 마환봉 5∅재료를 용접기법을 

통해 선재구성 접합방식으로 자동차 엔진과 도시건축 시공현장을 모티브로 

결합하는 형태로 제작했다. 작품에서 수직으로 곧게 뻗어있는 각각 

길이가 다른 마환봉은 건축현장의 철재 비계(飛階, scaffold)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다.

<도67> 피스톤형상 제작

<도67>용접과정을 통해 결합된 최초로 제작해본 Prototype <도68> 로 작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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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와 움직임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제작하고 있는 과정이다.

<도68> Prototype 제작 현장

마환봉은 피스톤이 상하로 움직이는 레일역할을 하는 동시에 마찰을 

통한 스틸의 예리한 소리를 담당하는 부분이다. 

작품내부에 모터와 인체감지 적외선 센서를 부착하여 관람자의 반응에 

따라 작품이 마치 자동차 엔진의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순으로 각 기통마다 

상하 수직 운동을 시작한다. 움직이는 핵심인 크랭크축은 각 작품마다 2, 4, 

6, 8, 12기통 형태의 엔진을 단순화 시켜 움직임을 형상화하여 기계화된 현대

인의 획일적인 일상성을 의미하는 단순한 움직임을 센서반응에 의해 반응

한다. 테오얀센의 작품 해변의 괴물 시리즈 의 대부분의 동력전달방식이 

크랭크축 <도69>와 다리가 링크로 연결되어 연쇄적 움직임이 가능하다. 이는 

연구자의 주된 동력전달방식과 유사점이 있다.

     

<도69> 테오얀센과 연구자의 동력전달 중심축- 내연기관의 크랭크-축의 

구조와 각부 명칭62)

6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81502&cid=42331&categoryId=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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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랭크축을 제작하는데 있어 좌우 오차범위가 클수록 감속모터의 부하로 

연결되고 결국 원활한 움직임을 연출하는데 큰 손실요인이 된다.

따라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처녀작(prototype)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70>과 같은 지그(jig)63)틀을 고안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지그를 

이용해 각각 다른 크기와 종류별 크랭크축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용접열에 

의한 회전축의 휨을 최소화 했다. 

<도70> 크랭크축 jig제작 과정사진

  

크랭크 축 제작과정상 지그사용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의 정밀도를 균일하게 하여 호환성을 부여한다.

둘째: 가공시 금긋기 및 조정작업 공정 최소화 할 수 있다.

셋째: 작업자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 방지한다.

넷째: 가공 불량등 손실초래를 최소화하여 미숙련 작업자 가공 용이하다.

다섯째: 다량생산이 용이하다.

위와 같은 장점으로 키네틱 아트에 지그를 활용한 공정작업은 유용하다. 

얀센의 해변의 동물시리즈의 몸통 속에도 크랭크축이 좌우로 배치하고 있어 

다리의 관절운동 시스템의 움직임을 결정짓는 중요한 중심축 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이다.

   검색일2018.7.5

63) 각종 기계 가공시 가공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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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2> 주안미술관 청구전시 전경, 2017년

과정1

과정2
과정3

<도71> 피스톤(진동판)형상 제작과정 

<도71>은 #8번 철사를 각각 지름을 키워가며 원형으로 만들어 용접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피스톤 진동판형상의 철체 스피커형상을 제작하였다. 

4mm두께의 철사는 강도가 낮아 구부리거나 두들겨 다른 모양으로 변형이 

쉬운 재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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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3> 커넥팅 로드(카운터 

웨이트)부품(레이저 절단)

<도74> 커넥팅 로드 모듈

<도75> 커넥팅 로드 분해도

<도76> 크랭크축 과 커넥팅 로드 

연결 모듈

2차원/3차원 디자인, 제도를 위한 CAD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도73,74,75,76>제작된 도면을 기본으로 레이져 절단공정을 거쳐 

수제작한 직경 5∅커넥팅로드는 별도의 베어링을 넣지 않고 회전 시 

마찰하는 노이즈가 발생하도록 조립했다. 커넥팅 로드 역할을 하는 

모듈과 크랭크 샤프트역할을 담당하는 부분과의 용접을 통해 견고하게 

일체화 시키고 회전할 때 큰 관성력이 작용하여 진동과 동력 손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73>카운터 웨이트64)를 설계했다.

64) 밸런스 웨이트 또는 평형추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외력과 평형시켜 회전시 불평

형으로 인한 진동을 방지하고 원활한 회전을 유도하는 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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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7> 나일론 너트와 

일반너트

<도78> 스프링 와셔 <도79> E링

<도77>나일론 너트는 일반너트와 달리 너트 안쪽나사선을 나일론으로 

감싼 피막이 있어 진동 시에  볼트와 너트의 체결 시 풀림을 방지한다.  

따라서 움직임이나 진동이 있어 풀릴 수 있는 부위에 나일론 너트로 

체결해준다. 

<도78>스프링와셔는 코일형상의 끊어져 비틀어진 구조로 볼트와 너트 

체결시 중간에 삽입하여 절단된 와셔의 단변이 면과 밀착하여 풀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도79>E링은 축과 축의 끝을 잡아주어 회전이나 진동 시 좌우 상하 쏠림을 

방지해주는 중요한 부품이다. 따라서 E링 삽입공간은 4인치 디스크 

그라인더 전동공구로 축에 360도 홈을 내어주어 장착 시 쉽게 빠지지 

않게 하여 전시공간에서 축의 이탈로 인한 오작동 및 파손을 최소화 

하였다.

<도80> 유니트 볼베어링
<도81> 유니트 볼베어링과 E링 활용예시

<도80>유니트 볼베어링은 좌우 축간의 오차를 잡아주고 동력부하를 

최소화 시켜준다. <도81>은 유니트 볼베어링과 E링 활용 예시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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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2> 표준형 로울러 체인으로 감속모터 동력축과 

크랭크축 스프라킷 간의 동력전달

<도82>는 표준형 로울러 체인으로 감속모터와 스프라킷 간 동력전달관계 

보여주는 예로 축과 축을 연결시켜주는 키네틱 아트의 기본적인 동력 전달

방식이다. 감속모터의 마운트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하여 축간 거리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스프라켓의 기어 톱니 개수 조절을 통해 최종 감속 

토크와 속도조절을 할 수 있다.

<도83> 할로겐 조명을 통한 그림자 투영

   

전시공간의 벽면에 환영적 그림자를 투영하기 위해서는 <도83>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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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들이 바닥에 배치하고 조명을 바닥에서 비추는 것이 가장 시각적 효과가 

나타난다.

<도84> 로울러 체인으로 축과 축 스프라킷간의 동력전달 예

   

<도84>감속모터축 스프라켓 기어와 크랭크축 스프라켓 기어는 밀링선반을 

통해 제작했고, 동력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체인을 사용했다. 크랭크축과 커

넥팅 로드에 해당하는 부품은 직접 모양과 크기를 계산하여 오토캐드 프로

그램의 설계과정을 거쳐 레이져 절단 기법을 사용했다. 크랭크축 제작과정

에서 발생하는 용접 열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크랭크

축의 양쪽 끝에는 지구베어링을 배치시켜 동력손실마찰을 최소화 했다. 

그 과정에서 움직이는 동안 피스톤을 형상화한 철 부분과 실린더 블록의 

내벽과 비계형상 마환봉의 수직 기둥이 서로 마찰을 하면서 길이에 따라 

다른 주파수의 소리를 내며 전시공간을 채운다. 또한 조명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벽면에 움직이는 기계구조의 형상을 투영하여 새로운 조형

공간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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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5> 크랭크 축 링크 제작 과정

<도85>는 크랭크 축 링크 제작 과정으로 용접할 관절 각 마디에 종이두께의 

여유 공간을 두어 용접시 휘고, 공간이 좁아져서 생길 수 있는 관절의 부하를 

최소화하기위한 과정이다. 감속모터는 작품 설치시 전시장 내부의 콘센트 설치

여부의 한계를 벗어나 가변적 설치를 위해 DC12v 2.ah 배터리 동력원을 

사용했다. 가변적으로 조명의 각도에 따라 벽면에 환영이 투영되도록 다양한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86-1>감속모터는 최종감속비 721/1로 작품에서 움직이는 부분의 중력에 

따른 중량과 마찰부하를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1cm들어올리는 힘 (13kg) 

토크 계산을 하여 분당 회전수를 9회로 설정했다.

<도86> 다양한 각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어드모터 마운트 제작

<도86-1> 소형 감속기어 모터와 

마운트 결합

소형기어드 모터를 다양한 각도로 작품에 설치했으며 원활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종 마운트를 별도로 설계하고 제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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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7>은 적외선 인체 감지 센서로 많이 알려져 있는 PIR 센서의 보다 

정확한 표현은 '일정한 적외선을 띈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하는 센서' 이다. 

일정한 양의 적외선을 띈 물체가 움직이면 이를 감지하여 출력을 발생하고

움직임이 없으면 출력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 건물의 복도, 현관문의 

천장 등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움직임을 감지하면 조명을 켜고 

꺼주는 센서를 인체감지 센서(PIR 센서, Passive Infrared sensor)라고 한다.

<도87> 적외선(PIR) 인체 감지 모션 센서 내부 회로

<도88> 적외선 센서 동작 원리

<도88>과 같이 인체에서는 약 9μm ~ 11μm 정도의 적외선이 방출되며 방출된 

적외선이 집광렌즈인 Fresnel Lens를 통과하여 센서 표면부에 위치한 

Window에 닿게 된다. 이 적외선 신호가 전압으로 출력되어 센서에 내장된 

증폭기로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조명의 On/Off를 하게 된다. 

Fresnel Lens는 집광렌즈로써 인체로부터 발생된 적외선을 통과시키고 

센서 표면부에 위치한 Window에 적외선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감지거리 확대와 감도를 극대화 시키고 외부 환경 요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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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센서에서 캡 모양의 Fresnel Lens를 분리

시키면 표면부에 직사각형 형태의 작은 Window가 있으며 그것은 일종의 

편광필터이다. 이 Window는 일정한 주파수 대역의 적외선만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센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65)

관람자가 없어도 각 작품들의 움직임에 반은하여지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연

쇄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작품의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고 인체적외선감지 센

서를 통해 전시장내부 관람객이 없으면 모든 작품이 정지한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마환봉으로 선재적 구조의 형태로 형상화한 것은 빛(조명)에 

의해서 여러 작품이 겹쳐지면서 벽면에 투영되는 그림자구현을 통해 관객의 

그림자와 겹쳐져 환영적(illusory) 사유공간을 유도했다.

<도89> 전시장 전경 관람자와의 상호작용

6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duino&logNo=220892296492,검색일20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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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90> 연구자 청구전 작품, 가변적 설치 2017

<도91> 나상세「City-move V6」180×110×130cm 마환봉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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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92>는 일류대학 진학을 꿈꾸는 자녀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사적인 부분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도92> 나상세「Obsoledge」모터 혼합재료 2007년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부의 미래’를 통해 우리에게

‘압솔리지’라는 신조어를 선보였다.‘쓸모없다’라는 뜻의‘obsolete'와 ’지식‘을 

의미하는 ’knowledge'를 결합한 말로서 쓸모없는 지식, 또는 금세 수명이 

다하는 지식을 일컬은 말이다. 시실 우리는 이미 ‘압솔리지’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학창시절 애써 배우고 암기한 지식이 이제는 전혀 쓸모없게 

된 것을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고, 무섭게 발전하는 신기술이나 신학문 

앞에서 과거의 지식이 힘을 잃는 것을 본다. 누구보다 먼저‘지식사회의 

도래’를 예견했던 그가 이제는 아이러니하게도‘지식의 무용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66) 먼저 투명비닐을 언론매체에 보도되고 있는 자료들을

(자식의 과외비 벌기위해 노래방 도우미하는 부모등)재단하여 실크스크린 

기법을 이용하여 표면에 전사하고 정사면체형태의 입체면을 서로 재봉질 

하여 그 안에 스티로폼 볼과 소형 냉각팬, 장난감 자전거를 배치하고 전시장 

천장에 매달아 설치했다. 관람객이 작품 앞에 서면 투명 비닐 안에서는 냉각팬이 

66) http://blog.daum.net/cleyhome/16128945.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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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기 시작하고 스티로폼 볼 알갱이들을 오브제로 활용하여 눈보라를 일으

키는 시각적 효과로 주인 잃은 어린이 자전거를 타고 회오리치듯 휘감아 

돈다. 아이들의 동심과 꿈은 뒤로하고 일류대학 진학만이 행복과 미래를 보

장받을 수 있는가? 에 관한 질문으로 사회적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

다. 

<도93> 나상세「Trap」, 2001년

연구자의 <도93>은 크레인 형상의 기계가 회전운동을 하면서 크랭크축으로 

직선 상하운동을 하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바코드를 찍는 기계이다. 관람자가 

손바닥모양의 흰색 부조판 가운데 붉은 스위치를 누르면 바코드가 내려와 

손등에 바코드를 찍어주는 해프닝을 표현한다. 관람자들은 전시장에 들어서면 

철의 움직이는 기계음을 듣게 된다. 물질 문명사회의 한 소모품으로 전

락한 우리자화상을 되짚어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작품구조 분석

현대산업사회의 성장 동력인 내연기관형상의 엔진을 모티브로 선재구성 

조형 구조로 재해석한 것은 두 가지 상징성을 지닌다. 연구자는 형태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제작했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인 양극화 현상을 현대 성장 동력의 핵심인 

내연기관의 기계적 상하운동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둘째, 무분별한 도시개발 현장의 단면을 풍자했다. 연구자는 2,4,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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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통으로 구분되는 엔진형상의 <도94,95,96,97,98>작품을 각각 제작했다. 

형태는 다르지만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는 모두 같은 작품들이다. 

그 결과물을 전시공간에 배치함으로써, 공간을 연구자의 주관적 재해석의 

결과물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인 경제적, 지위적 계급의 단편이라 보았다.   

계급사회를 소형 엔진형상에서 부터 대형 엔진형상으로 재분류하여 

동적요소를 부여하여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을 내포하며 관람자는 

유희적으로 감상을 할 수 있다. 

재료로 마환봉67)과 스테인레스 스틸을 주 재료로 각 마디를 용접하여 

입체적 형태를 취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도94> 나상세「City Move v2」,2017년

「City Move v2」<도94>는 V형태의 2기통엔진형상을 하고 감속 모터 축에 

연결된 로드에 의해 상부에 있는 쇠막대 4개가 서로 엇박자소리를 내며 

움직인다. 센서가 내장되어있는 검정색 공명상자는 그 엇박자소리를 증폭

시켜 전시공간을 긴장감 있는 빠른 템포로 다른 노이즈를 내는 작품과 

대조적인 소리를 만들어낸다. 

67) 마환봉(인발봉강) 고객의 요구선경 칫수의 정도를 만족키 위하여 열연 상태의 코일(coil)

혹은 봉(bar)을 냉간상태(실온)에서 인발한 정밀 봉강으로서 주로 자동차, 가전, 산업기계등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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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96> 나상세「City Move 6」

<도95> 나상세「Citv-Move V4」, 2014년

「Citv-Move V4」<도95>는 좌우로 방추형의 4기통의 엔진형상으로 조명에 

의한 그림자 투영시 전시장 모서리에서 비 물질적 환영의 8기통 형상의 

움직임을 보여주도록 의도한 작품이다.

「City Move 6」<도96>은 6기통 형상의 내연기관형상의 철 구조물형태를 

1.6m 높이에 매달고 뒷 벽면에 여러개의 조명을 이용하여 그림자가 여러개 

겹치도록 설치했다. 점점 멀어져가는 듯 희미해져가는 그림자의 형상이 

겹치면서 복잡한 구조물의 움직임을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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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97> 나상세「City Move v8」,2016년

<도97>은 v8기통 엔진의 형상을 취하고 V형태로 8개의 피스톤형상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상승과 하강을 하며 노이즈를 발생한다. 

20kg의 중량으로 천장에 와이어를 연결하여 공중에 매달아 그림자 

투영공간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도98> 나상세「City-Move V12」,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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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99> 주안미술관 전시장전경 ,2017년

<도98-1> 나상세「City-Move V12」(윗면)

<도98>과 같이 도시의 복잡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마환봉의 길이를 

다르게 절단하고 미로 형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마환봉 마디들을 각각 다른 

길이 별로 절단하고 용접했다. 또한 조명에 의해 투영된 환영 적으로 겹쳐진 

그림자가 드러내는 움직이는 공간 효과를 끌어내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작품들은 철판 등의 막힌 면이 없는 선재적 구조형태로 제작했다.

도시기계문명의 성장 동력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엔진과 건축 현장의 철재 

비계(飛階, scaffold)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단순한 선재 구조적 이미지를 감속모터의 결합으로 재구성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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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적외선 인체감지센서에 의해 모터를 구동시킨 체인기어(鎖車)와 축을 

체인으로 연결하여 크랭크축을 회전시켜 원운동을 수직 상하 왕복운동을 

하게 했다. 

제3절 비 물질성과 확장된 공간 

연구자의 작품들에서 보여 지는 비 물질성은 조명에 의해 투영된 그림자,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노이즈, 관람자에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연극적  

특징이 있다. 연극과 미술은‘보는 예술’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고,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미술과 연극은 독립된 분야였으나, 두 분야의 

협업과 상호침투 또한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학문과 예술 분야가 더욱 

빠른 속도로 분화되면서 각 장르 사이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개별 예술의 

특수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는데, 특히 마이클 프리드68)는

‘연극적 특징 제거’에 대한 주장을 극렬히 한다. 

칼더는 프리드의 반 연극적 주장이 격렬하게 대두되기 전인 1920년대 후반부

터, 연극성을 도리어 전위성을 나타내는 전략으로 취한 미니멀 조각이 급부

상한 1960년대를 지나, 세상을 떠난 1976년까지 다채로운 방식으로 연극적

인 작업을 선보였다.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거나 소리를 냄으로써 관람자를 전시장의 극적 상황에 연루

시키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작품, 직접 공연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작품, 그리고 공공장소에 자리를 잡고 대중과 소통함으로써 삶의 평범한 

순간을 극적으로 변모시키는 거대한 철제 작품 등 칼더의 작업은 총체성과 

유희성, 현존성 등 다양한 연극적 특징을 표출한다.69)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68) 저자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는 현재 미국 존 홉킨스 대학의 HUMANITIES 

AND THE HISTORY OF ART 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몰입과 연극성: 디드로 

시대의 회화과 관람객’(ABSORPTIONS AND THEATRICALITY: PAINTING AND 

BEHOLDER IN THE AGE OF DIDROT), ‘리얼리즘, 글쓰기, 변형: 토마스 에이킨스와 스

테판 크레인에 관하여’(REALISM, WRITING, DISFIGURATION: ON THOMAS EAKINS 

AND STEPHEN CRANE), ‘마네의 모더니즘, 그리고 1860년대의 회화의 얼굴’(MANE’T 

MODERNISM, OR, THE FACE OF PAINTING IN THE 1860S), ‘예술과 사물성: 에세이

와 리뷰’(ART AND OBJECTHOOD: ESSAYS AND REVIEWS), ‘멘젤의 리얼리즘: 19세

기 베를린의 예술과 전형’(MENZEL’S REALISM: ART AND EMBODIMENT IN 

NINETEENTH-CENTURY BERLIN)를 포함하여 미술비평, 미술사, 문학비평, 시 등 다양

한 분야의 저자이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853924,검색일20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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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작품이나 설치 작품은 특히 공간속의 환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조명과 빛에 의해 생긴 그림자를 여러 각도에서 변화를 주어 벽면에 공간을 

탄생시킨다. 이러한 그림자에 의해 투영되는 공간은 작가가 임의로 가변적

이고 계산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작업공정인 것이다. 

연구자는 그림자의 공간감과 깊이감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도했다. 

첫째 작품의 배치를 조명과의 거리를 이용하여 상대적 크기를 이용했다. 

바닥조명과 작품가의 거리를 멀리하여 겹치는 그림자의 차이를 증대

시킴으로서 환영공간을 과장했다. 

둘째 중첩효과를 이용하여 원근감을 두어 공간을 만들었다. 

셋째 회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기원근법인 멀어지고 있는 윤곽선일수록 

그 명도대비나 선명도가 점차 감소되는 것을 이용하여 깊이감을 준다. 

넷째 선 원근법의 개념으로 연구자의 의도된 조명의 위치에 따라 눈높이에 

맞는‘수평선’의 배치를 응용했다. 이러한 수평선상들은 선들이나 모서리가 

향하게 될 소실점들이 자리 잡게 된다. 자칫 선 원근법은 단순한 구성으로 그림자

투영에 단조로움을 줄 수도 있지만 작품의 배치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70) 시지각적으로 작품의 표면적 특징을 벽면에 투과된 환영

공간에서 관객은 시각적 단서를 제공해 준다. 비록 흑백의 단조로운 색의 

그림자지만 흰 벽면과 강하게 대비되는 명암에서 각각 움직이는 환영들의 

깊이감은 복잡한 도시의 일면을 그대로 투영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시각적 

흥미감을 더해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벽면의 그림자와 소리, 그리고 

시지각적인 요소와 센서를 더해 관객을 유도한다. 기존 미술관이나 갤러리의 

조명은  전시장 벽면에 거는 형식의 회화, 사진, 부조형태의 작품위주로 

비추고 있어 사실 조각과 설치작품에서의 조명이용은 보다 심도 있게 연구

되어야 한다. 연구자의 설치작품은 회화나 사진 전시 등의 평면 벽 공간에 

활용되는 기존 천장 쪽의 비스듬히 비추는 조명형태로는 메시지 전달효과를 

기대하기 부족했다. 따라서 작품의 개별적 의미전달을 위한 배치보다는 

여러 형태의 작품이 집적구조형태로 겹쳐져서 바닥쪽에 위치시킨 조명으로 

그림자가 투영되었을 때 마환봉과 피스톤형상의 날카로운 마찰소리의 효과가 

69) 윤난지,『현대조각 읽기 』한길아트,P.210

70) 데이비드 A.라우어 지음, 이대일옮김「조형의 원리」,1998 P16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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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좌대가 있고 정적인 작품처럼 작품을 배열해 본 결

과 오히려 산만하고 연구자의 제작의도를 끌어내기 부족하였다.   

실제로 움직이는 작품과 소리, 그리고 조명에 따라 형성되는 그림자의 위치

가 가변적으로 배치를 달리하면 전시장 규모나 면적, 구조에 따라 효과를 달리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관람자들의 동선을 최대한 살려 사방에서 적외선

감지기에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반응하는 피스톤형상의 마찰음과 전기모터 

소리를 들으며 철저한 기계물질문명의 한가운데 소외된 자아를 생각하게 

한다.

<도100> 연구자의 전시현장 

<도101> 전시장 관람자와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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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자와의 상호작용 면에서 팅겔리 작품의 경우 관객이 직접 붉은 

스위치를 밟거나 동전을 넣었을 때 작동하는 방식으로 관람자를 유도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연구자는 그 과정에서 관객이 먼저 반응을 한다는 

사실과, 모르고 자동감지센서에 의해서 동작 했을 때 느끼는 시지각적인 

차이는 크게 다르게 느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움직임을 

인체 적외선 센서에 의해 전시공간에서의 동적요소를 관객으로부터 

이끌어 내고자 했다. 즉 관람자의 미세한 움직임 자체가 실제적 움직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전시장 구조상 지상1층에 커피숍이라는 복합공간이기 때문에 지하에서 

들려오는 무언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전시공간에서 각 작품들이 

관객이라는 매체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관객이 느꼈을 때 관객은 더욱 

흥미로워하고 전시장에서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다.  

사례연구를 통한 표본작가와 연구자의 작품세계와의 분류 내용〔표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사점과 차별성을 구분할 수 있다. 표본작가들은 키네틱 

아트에서 기계적요소를 적용한 실제적 움직임을 동반한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로 선정했다. 표본작가들은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기계, 센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작품표현기법과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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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키네틱 아티스트 표본작가와 연구자의 조형성 분류 기준표

   

   분류 

작가

표현특징 동력원과 재료

관객과 

상호작용

수단

우연성
비물질적

요소적용

쟝 팅겔리

다양한 기계적 

이미지를 통한 

운동감,반복성

전기,모터,산업

기계오브제조합

작동

스위치
있음 존재

테오 얀센
폐기성품이용,

환경문제주제

풍력,절연파이프

,기성품오브제 

혼합재료

환경문제 

강연
있음 존재

나 상 세

사회현상 재해석 

풍자, 은유적 

표현

전기,모터

스틸,혼합재료

적외선센서

감속모터
없음 존재

최 우 람
정교한 

스텝모터사용

스텝모터와 

cpu제어, 스틸
pc제어장치 없음 존재

최문석
기계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운동감

전기,모터

스틸,혼합재료
감속모터 없음 존재

안수진

사회현상 재해석 

풍자, 은유적 

표현

전기,모터

스틸,혼합재료

적외선센서

감속모터
없음 존재

김기훈
조각의 외적공간 

사유

전기,모터

스틸,혼합재료
감속모터 없음 존재



- 99 -

제5장 결론 

키네틱아트가 탄생한지 100년이 흘러오는 동안 더욱 더 예술과 기술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왔다.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적인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다양한 기계를 응용한 스케치를 통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계문명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제 기계는 기계미학으로서 예술가들과 과학자들의 영감을 자극하여 예술의 

영역은 물론 건축, 과학 등 테크놀로지 융합의 경지에 이르러  키네틱아트를 

한 가지 양식으로 정의내리기 조차 쉽지 않다. 오히려 키네틱아트는 다양한  

분야의 매체가 복합적으로 융합되는 특성이 있어 오늘날 제4차 혁명과 맞물려 

다양한 양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연구자는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하여 전통적 재료의 한계성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시도를 하였다. 조각의 부동성에서 탈출하여 작품에 기계적 장치를 

결합하고 시간성과 공간성, 물리적인 운동성을 부여하여 사회의 각 현상들을 

관객과 함께 공감하고자 했다. 움직임을 이용한 키네틱 분야의 디지털화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실제적 움직임을 통한 아날로그적 접근방식으로 

관객과의 감성적 소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공공미술로서의 미래 지향점을 

밝히고자 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키네틱아트는 다양한 첨단매체와 결합하여 더욱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관람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교감할 것이다. 나아가 공공미술, 

건축과의 결합을 통한 우리 삶의 환경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둘째. 키네틱아트가 조명을 이용한 그림자, 시간, 소리 등의 비 물질적 

요소와 결합하여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더 복합적인 

비 물질적 요소를 적용시켜 관람자의 메시지전달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셋째. 과거 키네틱아트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산업현장의 폐 기계 부속품을 

조합하여 차용하는 정크아트성격에서 현재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접 필요한 부품을 3D프린터기로 출력하여 세밀하고, 적극적인 실제적 

동적표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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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키네틱 작품은 시간성을 부여하여 움직임이라는 연기를 하는 동안 

관람자를 붙잡아둠으로써 관람자들의 흥미, 유희적, 관심을 최대한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연구자의 초기의 작품은 재해석한 사회적 현상의 움직임의 행위

자체를 보여주는 한 방향 소통에서 적외선 센서를 적용하여 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양방향 소통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전원을 DC충전배터리 사용으로 가변적 설치공간을 의도적으로 

바꿈으로서 메시지전달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충, 방전을 진단하고 

충전하는 과정에서 작가는 작품에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일곱째. 연구자는 작품표현에 있어 일상적 상황을 엔진과 건축 현장 이미지를 

결합하여 은유적이고 기계적 아날로그 감성적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덟째. 연구자의 키네틱 작품에서 다음과 같은 연극적 요소가 확인되었다.

①관람자가 소리감지(관심유발)

②전시공간입장(무대)

③작품에 부착된 적외선센서가 관람자감지(관람자와 배우교감신경작용)

④관람자의 동선을 따라 각 작품이 센서에 의해 노이즈를 발생하며 실제적  

그림자를 동반하는 움직임을 연출함.(관람자와 작품메시지의 상호작용시간)

⑤관람자가 센서의 범위를 벗어나 퇴장하면 작품들의 연기가 연쇄적으로 

멈춤(막이내림)

“미술가는 사회의 눈이고 의식이며 정신”이라는 테오 크로스비(Theo 

Crosby,1925~1994)의 말대로, 미술가들은 자신의 존재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 속에서 미술작품을 창조하고, 그 과정은 바로 그 시대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연구자는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와 모순점들을 은유적인 

시각으로 기록하고 다양한 실험적 작업을 계속진행 하고자 한다.

예술적 미학이 불변의 미가 아닌 이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만의 조형언어를 연마하고 형상화시킴에 있어 다양한 재료연구와 구조물의 

유기적 움직임과 결합 기법연구를 통해 다각적인 표현으로 시대의 기록자로 

사명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풍력과 같은 자연 동력원에 비해 전기감속

모터의 경우 규칙적인 회전운동을 발생시킨다는 특징으로 인한 불규칙성과 

우연성이 저하되어 움직임을 미리예측하고 보는 관람자의 상상력을 저해

시킨다는 단점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랙티브 키네틱 아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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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의 속도에 비례하는 조명과 그림자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비 물질적 

형태, 색채 등을 접목하여 새로운 공공미술 대안으로의 예술적인 가능성 

또한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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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키네틱 아트(Kinetic Art)는 20세기 초에 나타난 표현예술로, 출현한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움직임을 표현하는 조형예술에서 벗어나 

키네티시즘(Kineticism)이라는 현대미술의 한 사조로 발전했다. 

현재 키네티시즘(Kineticism)은 초창기 기계장치의 움직임을 중점으로 

시각화했던 특징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첨단기술의 발달과 함께 

가상매체를 활용한 효과와 그 메시지 전달에 주안점을 두는 의미로 더욱 

확장됐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청구전시 작품 제작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연구자는 저속감속모터를 동력기반으로 엔진형상의 크랭크축과 

링키지를 연결한 그림자를 동반한 실제적인 기계적 움직임을 구현하여 

동시대의 사회적 현상들을 재해석했다. 따라서 연구자의 키네틱 매체를 

수제작을 통한 실제적인 동적요소의 물리적 표현을 통하여 어떻게 사회적 

현상을 관객과 공감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했다. 나아가 회전운동을 

수직,상하 또는 왕복운동으로 하는 기계적 특성을 그림자, 빛, 소리등

과 결합하여 운동 영역 공간을 확장시켰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이러한 수제작 작품제작 공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계적인 요소를 재정립하고 체계화하여 동적 표현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컴퓨터를 활용한 뉴미디어 디지털 아트 등의 발

달로 쇠퇴한 키네틱아트를 현대적 기계적 메카니즘과 결합하고 실제적 

움직임을 통하여 어떻게 아날로그적 감성 표현공간을 확장하고 관람자와 

상호작용 관계를 연구했다. 본 고 에서는 동적 표현요소의 담론에 관한 

철학적, 미술사적 접근을 통하여 시대흐름에 따른 동적표현요소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동시대적 현상들의 표현의 조형

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했다. 또한 연구자의 작품의 철학적 배경과 기존

작품과의 차별성을 정립함으로써 연구자의 작품세계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확고하게 다지고자 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적 동적표현요소가 미술사적 측면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둘째, 동적표현요소를 이용한 작품이 동시대 현대미술에서 표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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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미를 갖는가? 

셋째, 연구자의 작품에서 실제적 동적표현요소에 관한 탐구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어 확장되고 있는가? 

이상 세 가지 논의로 압축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2장에서는 예술에 있어 동적요소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키네틱아트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았고, 3장 1절에서는 예술이 테크놀로지와의 

융합을 통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하여 기계적 

메카니즘에서 고찰했다. 2절에서는 입체적 움직임을 결합한 다양한 공간 

확장의 양상을 띤 국내외 작가들을 선정하여 사례들을 분석했다.

4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작품들을 분석했다.

1절에서는 선재구조의 조형 형태를 작품구상 배경과 재료적 특성과 

기법을 분석하고 2절에서는 작품제작과정 및 작품분석을 했다.

3절에서는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실제적 동적요소와 비 물질성의 

결합을 바탕으로 형성된 확장된 실험적 공간을 분석했다.

본 논문은 그 동안 논의 되어왔던 비 물질적 동적표현요소와 물질적 

동적표현요소에 대한 담론을 미술사적 측면에서 연구자의 작품세계에 

관하여 고찰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단순히 움직임을 표현한 초기의 

실험 작품에서 벗어나 시대의 현상을 연구자의 주관적 재해석의 결과로 

관람자와 소통 할 수 있다는 시지각적인 공간을 탐구했다는데 대해 

의의가 있고 그림자, 소리 등이 결합하여 공간 또한 확장된 연구

결과라 판단한다. 본 논문에서 움직임의 동적표현요소의 변화를 미술사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고 실제적 동적표현요소를 활용하여 공간을 확장시킨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앞으로 동적표현요소는 테크놀로지예술과 

융합하여 더욱 폭넓게 연구되고 예술, 문화,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 공공 미술 등 실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양상으로 확대되고 응용

되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순수재료의 물성들을 

통해 조형적 요소를 탐구하고 동적요소를 결합하여 동 시대현상을 

표현하고자 했던 학문적 연구 노력의 일환으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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